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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1920년대 전반기의 청년1)들은 민족해방운동 공간에서 민족해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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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새로운 이념의 수용과 전파의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사회주

의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청년층의 계급적 인식을 부각시키며, 대중운

동을 선도하는 민족운동의 주체적 역할을 하였다. 1920년대 중반 이후

청년들은 민족협동전선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운동방침을 전환하여 전

민족적 차원에서 청년운동을 전개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농민․학생․

여성․형평운동을 비롯한 다른 부문운동과도 구조적으로 연관되어 있

으며, 민족협동전선체인 신간회 운동의 확대 전개에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여 그들의 활동을 연구하는 청년운동은 1920년대 사회운동의

연구의 한 부문분야가 되었다.

청년운동에 관한 연구는 1920년대와 1930년대 초부터 시도되었으나,

이것은 청년운동에 관한 내용을 신문이나 잡지에 매년 말 혹은 신년

초에 다른 부문의 사회운동과 함께 소개할 정도의 조사 차원을 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청년운동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1970년대부터 시작되어,2) 1980년

대에 들어서면서 민중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청년운동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되었다.

그 연구들은 첫째, 청년단체를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로 나

누어 청년단체와 그 활동을 신문자료에 의존해 정리하거나,3) 둘째, 청

년운동을 초기 공산주의 운동의 형성 과정 내지는 공산주의운동 그

자체로서만 설명하려 했고,4) 셋째,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로

이분법적으로 나누어 살펴보는 것을 고정관념화 시켰으며,5) 넷째, 학

1) 여기에서 말하는 청년이란 근대적 개념으로서 특정한 계급․계층을 가리키

거나 사회경제적 구성에 의해서 범주화된 집단이 아니다. 오히려 다양한 

계급․계층에 속해 있으면서 청년 일반의 이해를 실현하기 위해 활동하는 

예컨대 노동청년, 농민청년, 학생청년, 여성청년 등을 포함하는 소년과 장

년 사이에 놓인 계층을 말한다.  

2) 선우기성, 1973, 한국청년운동사, 금문사. 

3) 대표적으로는 조찬석, 1991, ｢1920년대 충청지방의 청년운동｣, 인천교대 

논문집 25 ; 조찬석, 1985, ｢1920년대 경상남도지방의 청년운동｣, 인
천교대 논문집 19 등을 꼽을 수 있다.

4) 김준엽․김창순, 1969, 한국공산주의운동사 2~5,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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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운동의 연구를 통해 학생들이 갖는 선도성이나 순수성을 강조하며

항일 민족운동에서 청년들이 갖는 대표성을 밝히려 한 것이었다.6)

그러나 이러한 연구 경향은 거의 공통적으로 시대적 영향에 따라

청년운동의 고유한 성격이나 전체 운동에서 청년운동이 차지하는 역

할과 위상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이데올로기적 잣대에 의해 청년운동을

‘민족운동’이나 ‘공산주의운동’의 일환으로 취급하는 것이 일반적이었

다.7)

청년운동은 지역에 기반을 둔 청년들에 의해 전개되기 때문에 공간

적으로는 지역 사례의 사회운동을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그 공간

을 군 지역 단위로 연구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8) 경상도나 전라도

지역 같이 사회운동이 활발했던 남부지역은 군 단위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의 청년운동을 비교 분석하기 위하여 그 단위도 도까지 확대

하는 연구도 하였다.9)

1920년대에 들어서면서 충북지역에도 지역 청년회가 봇물 터지듯이

생겨나 1930년까지 초까지 꾸준히 활동을 전개하였다.10) 충북지역 청

5) 金森襄作, 1977, ｢朝鮮靑年會運動史｣, 朝鮮學報 85.

6) 김성식, 1971, ｢일제하 한국학생운동｣, 일제하민족운동사,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 정세현, 1975, 항일학생민족운동사연구, 일지사.

7) 박철하, 1995, ｢한국 청년운동사의 새로운 이해를 위하여｣, 한국 근현대 

청년운동사, 풀빛, 126쪽.

8) 한국역사연구회, 1995, 한국근현대청년운동사, 풀빛 ; 박전우, 2001, ｢
일제하 수원지역의 항일독립운동연구｣, 지역연구 10 ; 김승, 2000, ｢일
제하 한말 동래지역의 민족운동과 사회운동｣, 지역과 역사 6 ; 심상훈, 

2012, ｢일제 강점기 의성지역의 청년운동과 성격｣, 조선사연구 제21호 

; 김일수, 2012, ｢일제 강점기 김천지역의 사회운동｣, 계명사학 제23집 

; 김승, 2005, ｢일제하 언양지역 민족해방운동의 성장과 발전｣, 부대사

학 제28․29집 ; 김승, 2004, ｢일제하 양산지역 민족운동과 사회운동｣, 
지역과 역사 제14호.

9) 조찬석, 1991, ｢1920년대 충청지방의 청년운동｣, 인천교대 논문집 25 ; 

조찬석, 1985, ｢1920년대 경상남도지방의 청년운동｣, 인천교대 논문집
19 ; 김일수, 1995, ｢1920년대 경북지역 청년운동｣, 한국 근현대 청년

운동사, 풀빛 ; 허종, 2010, ｢1920년대 충남지역의 청년운동｣, 역사와 

담론 제55집 ; 김점숙, 1993, ｢1930년대 전반기 전남지방의 조공재건운

동과 혁명적 대중운동｣, 한국근현대지역운동사, 여강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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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들도 지역 청년회를 설립하여 당시 유행하는 사상 등을 수용하여

그 사상성을 바탕으로 지역 사회운동의 주체로서 역할을 다 했다.

그러나 1920년대 충북지역 청년운동에 대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고,

그나마 청년운동에 대한 연구가 있다면 그것은 단독적인 청년운동에

관한 연구라기보다는 다른 부문운동과의 관련 속에서 청년운동을 살

펴보고 있을 뿐이다.11) 따라서 1920년대 충북지역에서 전개된 청년운

동이 지역사회의 민족운동으로서 가지는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

었다.

본고에서는 1920년대를 전․후반기로 나누어 1920년대 전반기 청년

회를 조직한 주체들은 누구이며, 그들은 어떠한 활동을 전개했고, 어

떤 방식으로 신사상을 수용하며 그들의 활동을 대외적인 활동과 연관

시키려 했는지를 살펴보며,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청년회가 사상성을

바탕으로 어떠한 대․내외적인 활동을 전개하려 했는지를 살펴보려

한다.

그리하여 1920년대 충북지역 내에서의 청년운동이 지역 사회운동을

얼마나 고양시키고 그 내용을 풍성하게 했는지를 밝혀, 청년운동의 주

체인 청년들이 충북지역 사회 민족운동에 온전한 자리매김 해주고자

한다.

Ⅱ. 충북지역 청년회운동의 배경

10) 충북지역의 1930년대 청년운동에 관한 연구는 주계윤, 2011, ｢1930년대 

충북지역 관제청년단 연구｣,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40집이 유일하다.

11) 전순동, 1999, ｢일제기 청주지방의 민족교육운동-청남학교를 중심으로｣ 
,중원문화논총 제2,3합집 ; 박걸순, 2012, ｢일제강점기 충북지역의 학

생운동｣, 충북의 독립운동과 독립운동가, 국학자료원 ; 강호출, 1991, ｢
식민지시대 충북영동지역 농민운동연구｣, 사총 제39집 ; 장승순, 2013, 

｢일제강점기 충북지역의 농촌사회의 변동과 농민운동｣, 중원문화연구
제20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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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적 배경

충청북도는 1895년 道를 없애고 全道를 23府로 각각 나누어 관찰사

를 두어 다스리게 할 때 충주부에서 관할하다가 1896년 또 다시 부를

없애고 13도를 설치할 때 비로소 충청북도라 칭하고 충주를 도청소재

지로 정했다. 1908년 도청소재지를 청주로 옮겨 18군 199면을 관할케

했고, 1914년에는 군, 면의 廢置分合을 단행하여12) 10군 110면으로 제

도를 두었다.13)

12) 구한말 지방제도의 개혁에 대해서는 윤정애, 1984, ｢한말(1894~1905) 

지방제도 개혁의 연구｣, 연세대사학과 석사학위논문 ; 이상찬, 1985, ｢
1906~1910년 지방 행정제도의 변화와 그 성격｣, 서울대국사학과 석사학

위논문 ; 이상찬, 1991, ｢한말 지방자치 실시논의와 그 성격｣, 역사비평
계간13호 ; 염인호, 1984, ｢일제하 지방통치에 관한 연구-조선면제의 형

성과 운영을 중심으로｣, 연세대사학과 석사학위논문 등을 참조할 만하다.

13) 1914년, 法令 第一號, 面制에 의거하여 ①면은 법령에 의하여 면에 소

속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면의 사무는 면장이 담임한다. ③총독부가 지

정하는 면에 相談役을 설치한다(당시 23面을 지정하였다-당시 충북지역

의 지정면은 청주가 유일하였다가 후에 충주지역도 지정면이 되었다). 상

담역은 면내에 주소가 있는 자로 도장관이 그를 임명한다는 원칙으로 행

정구역의 廢置分合을 단행했다(朝鮮總督府, 1934, 朝鮮の聚落(前篇), 

546쪽).

군명 면수 동리 읍․면 명

청주 17 335
청주,사주,낭성,미원,가덕,남일,남이,문의,현도,미용,강

서,강내,강외,옥산,오창,북이,북일

보은 10 178 보은,속리,마노,탄부,삼승,수한,회남,회북,내북,산외

옥천 9 125 옥천,동이,안남,안내,청성,청산,이원,군서,군북

영동 11 131 영동,용산,황강,황금,매곡,상촌,양강,용화,학산,양산,심천

진천 7 79 진천,덕산,초평,문백,백곡,이월,만승

괴산 14 153
괴산,감물,장연,상모,연풍,칠성,문광,청천,청안,증평,도

안,사리,소수,불항

음성 9 112 음성,소이,원남,맹동,대소,상섬,금왕,생극,감곡

충주 13 145
충주,사미,이유,주덕,신니,노은,앙성,가금,금가,동량,산

척,엄정,소대

제천 9 137 제천,금성,청풍,수산,덕산,한수,백운,봉양,송학

단양 7 109 단양,대강,가곡,영춘,어상천,매포,적성

<표 1> 충북지역의 지방 행정 구역



중원문화연구 제23집

- 6 -

자료: 忠淸北道, 1928, 忠淸北道要覽, 行政印刷株式會社, 56쪽 ; 忠
淸北道, 1932, 道勢一班, 1쪽.

즉 청주는 충북지역의 도청 소재지로서 읍면 수 17, 동리

수 335이었고, 충주가 읍면 수 13, 동리수가 145 이며, 괴산

이 읍면수 145, 동리수가 153으로 청주, 충주, 괴산지역은 조

선시대 이래 행정중심 구역으로 충북을 대표하는 지역이었

다.14)

충북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는 1927년 현재, 조선인이 819,351

명, 일본인이 7,448명, 외국인이 1,063명 등이었지만, 인구 총수

는 조선 전국의 12위15)로 전국에서 가장 인구가 적은 지역이

었다.

14) 1929년 당시의 통계자료에는 동리수가 1,517곳이었으나 면 통폐합의 

일환으로 1504곳으로 통폐합되었다(朝鮮總督府, 1934, 朝鮮の聚落(前
篇), 665쪽).

15) 1930년 충북 10군의 인구는 900,226명으로서 조선 전체 인구 21,058,305

명에 대하여 4,27%에 해당하고 13도 중 12위에 있다. 그것을 1925년 

4,34%에 비교하면 본도의 인구는 전조선 인구에 대한 비율이 줄은 것으로 

그 순위는 의연하게 12위에 이르는 것이다(조선총독부, 1930, 조선국세조

사보고 도편-충청북도, 1쪽).  

지역 조선인 일본인 외국인 합계

청주 158,785 3,325 23 162,373

보은 68,451 254 77 68,782

옥천 71,427 497 100 72,024

영동 81,800 995 127 82,922

진천 44,297 172 87 44,556

괴산 100,909 466 112 101,487

음성 66,342 242 104 66,688

충주 102,869 1,062 123 104,054

제천 77,982 291 53 78,326

단양 46,489 144 17 46,650

<표 2> 충청북도 인구 수(1927년 12월말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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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忠淸北道, 1928, 忠淸北道要覽, 行政學會印刷所, 5쪽.

도내 각 군의 인구 분포를 보면 그 수위를 점하는 것은 청주이고,

그 다음이 괴산, 충주로 10만 명이 넘고 그 다음은 영동, 제천, 옥천,

보은, 음성, 단양의 순이며, 진천이 최소이다. 청주가 도청 소재지답게

가장 인구가 밀접한 지역이었다. 그런데 충북지역민들의 출생지를 살

펴보면 충북지역 거주자 중 충북지역 출생자는 93.5%에 속하였다.

그러면서 그중에 대부분도 자면생으로 충북지역 사람들의 대부분은

조상 때부터 살던 곳에서 출생하여 그대로 그 지역에 머물며 살고 있

었다.

출생지 남 여 총수

도내생
자면생 314,317 225,031 539,348

타면생 85,427 135,701 221,128

타도생 59,556 73,287 132,843

일본생 2,904 2,686 5,590

기타생 1,134 183 1,317

총 합계 483,338 436,888 920,226

<표 3> 충북지역민의 출생지 현황

자료: 조선총독부, 1930, 조선국세조사보고 (충청북도), 9쪽.

1925년 청주가 유일하게 1만이 넘는 도시였고, 1932년에는 청주에

이어 영동이 1만이 넘는 도시로 성장했을 정도다.16) 충북지역의 대부

분 마을들은 소규모 散村이었고17) 이러한 마을 중 대부분은 同族村落

의 형태를 띠고 있었다.18)

그렇다면 충북지역에 거주하는 지역민들의 교육수준은 어떠했을까?

반드시 독서 수준으로 교육수준을 파악할 수는 없지만 아래의 표는

16) 李如星․ 金世鎔, 1932, 數字朝鮮硏究 제5집, 世光社, 75쪽.

17) 朝鮮總督府, 1934, 朝鮮の聚落(前篇), 275쪽.

18) 朝鮮總督府, 1934, 앞의 책, 277쪽. 

합계 819,351 7,448 823 827,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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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해답을 제시한다.

문자 수준 남 여 총수

일본어, 한글 해독자 40,382 5,191 45,573

일본어 해독자 2,706 2,883 5,589

한글 해독자 96,563 28,537 125,100

모두 미해독자 323,687 400,277 723,964

합계 463,338 436,888 900,226

<표 4> 충북지역민의 독서 교육 수준

자료: 조선총독부, 1930, 조선국세조사보고 (충청북도), 10～11쪽.

충북지역민 총인구 중 80.4%는 문자조차도 해독하지 못하는 무학자

였고, 한글을 어느 정도 쓸 줄 아는 이들이 13.9%, 한글과 일본어를

읽고 쓸 수 있는 사람이 0.6%에 불과했다. 더욱이 남자들의 경우에도

69.8%가 한글 및 일본어를 읽을 수 없는 문맹수준이었고, 여자들의 경

우에는 더욱 그 비중이 높아져서 91.6%가 문맹 수준이었다.

2. 경제적 배경

일제에 의한 통계에 따르면, 1930년대 충북지역 거주민들 중 직업이

있는 유업자가 41%이고 직업을 갖지 못한 무업자들이 59%였다. 그

직업인들 중에서 남자는 61% 정도였지만 여자 같은 경우는 19%에 불

과했다.19) 이렇게 무업자가 많은 가운데 직업을 가진 지역민들의 직업

은 아래와 같다.

19) 朝鮮總督府, 1930, 朝鮮國勢調査報告(忠淸北道), 12쪽.

직업 총수 남 여
백분율

남 여

농업 320,044 251,553 68,491 88.1 78.1

수산업 73 70 3 0.2 0.003

광업 361 360 1 1.3 0.001

<표 5> 직업 종사별 분류(1930년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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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朝鮮總督府, 朝鮮國勢調査報告(忠淸北道), 1930, 14쪽.

충북지역은 전체 직업자 중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차지하는

비율은 88%를 넘었고, 그 다음 3%정도의 사람이 상업에 종사하고, 다

시 3% 정도의 사람이 공업과 광업에 종사할 정도였다. 그리고 공무

자유업이나 교통업에 종사하는 이들은 0.6%에 불과했다.

통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충북지역민의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

는 농민이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수를 차지하는 농민들의 존재형태

는 어떠했을까? 충북지역 농민들의 농지소유 규모 및 농가 종류를 살

펴보면

자료: 朝鮮總督府, 1931, 朝鮮の小作慣行, 32쪽 : 朝鮮總督府農林

局, 1935, 朝鮮農地年報 제1집, 141쪽.

충북지역 농민은 1921년 지주가 차지하는 비율이 3.03%였다가 1933

년에는 2.3%로 줄었다. 자작농의 경우는 변화가 없지만, 자작 겸 소작

농은 40.6%에서 1933년에는 24%로 급격히 줄어들었다. 특히 소작농은

45.2%에서 1933년 62.1%로 급격히 늘어나 1933년 당시 자작 겸 소작

농과 순수 소작농이 차지하는 비율은 86.1%를 능가하게 되었다. 이렇

게 충북지역 농민들은 86%이상의 농민이 소작 및 자․소작농인 이른

공업 11,935 6,638 5,297 2.3 0.6

상업 17,903 9,237 8,666 3.2 9.8

교통업 1,539 1,508 31 0.5 0.003

공무자유업 5,211 4,794 417 0.1 0.04

가사사용인 3,982 962 3,020 0.03 0.3

기타 12,055 10,335 1,720 0.3 0.1

합계 373,103 285,457 87,646 96.03 88.947

연도
지주

자작 자작 겸 소작 소작 화전 계
갑 을

1921 392 3,668 14,995 54,352 60,452 133,859

1927 383 3,174 16,299 48,279 64,545 458 133,128

1933 587 2,601 14,763 33,113 85,767 1,471 138,203

<표 6> 충북지역 농가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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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영세 소농민였던 것이다.

그러면 상공업의 상황은 어떠한가? 일제에 의한 식민자본이 유입되

면서 충북지역에도 각종 회사가 설립되기 시작하였다. 은행 및 회사의

설립 상황은 아래의 표와 같다.

종별 회사수 자본금 불입자본금 제적립금 순이익

상업 4 8,068,000 27,400 2,400 4,216

은행, 금융업 6 69,175,000 120,000 20,150 12,216

운수업 5 56,200,000 420,000 8,800 14,000

와사, 전기업 3 2,000,000 - - -

계 18 134,443,000 567,400 31,350 17,205

<표 7> 충북 지역 은행 및 회사 현황 (1931년 현재)

자료: 忠淸北道, 1932, 道勢一班, 10쪽.

충북지역에 위치하는 회사들은 상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에 불과

했고, 교통의 발달에 기인한 운수회사 정도였다. 그리고 자본주의의

이식에 의한 농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고리대업으로

볼 수 있는 은행 및 금융업 종류의 회사가 6곳 설립되었을 뿐이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충북지역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전통적 재

래시장 상황은 어떠했을까? 1931년 당시 충북지역 시장상황은 아래와

같다.

년도
시장

수
회수

매매고 시장

매매고농산물 수산물 철물 축류 잡류

1912 55 - 337,240 12,012 277,068 423,888 266,070 21,055

1926 57 3,400 1,173,245 351,188 750,280 1,426,289 603,348 81,376

1931 58 4,063 1,722,499 574,710 985,622 1,170,495 790,175 90,405

<표 8> 충북지역 시장 현황(1931년 현재)

자료: 忠淸北道, 1932, 道勢一班, 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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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역 전통시장은 1912년과 비교하여 1931년에는 그 수가 많이

증가한 것은 아니지만 농산물을 비롯한 각종 생산물이 시장을 통하여

거래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 거래되는 품목도 농산물, 수산물, 철

물, 축류 등에 한정되어 아직도 전통적인 시장의 모습은 그대로 유지

되고 있었다.

한편, 충북지역에서 생산되는 공산품도 전통적인 면포와 마포가 주

를 이루고 여기에 종이 도자기 등과 가마니나 새끼 등이 첨가되어 있

는 단순 수공업적인 모습을 유지했다. 공업 역시 전통적인 방법에서

하나도 발전하지 못한 경우에 속한다고 하겠다. 충북지역의 수공업비

율은 그 생산량이 총액대비 2%에 불과해 공업이나 수공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낮았다.20)

이렇게 충북지역은 1920년대 근대화의 과정에서 벗어나 그냥 조선

이래의 사회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지역이었다. 충북지역에 거

주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태어난 곳에서 그대로 살아가는 교육이나

문명의 혜택도 제대로 받지 못한 가난한 농민들이었다.

Ⅲ. 전반기 청년회의 설립과 활동

(1920～1925)

1. 청년회의 설립

1919년 10월, 일제는 3․1운동의 여파를 수습하는 차원에서 문화정

치를 표방하며 조선인들에게 제한적이지만 집회․ 결사의 자유가 허

용하였다.21) 이후 조선인들은 각종 단체를 설립하기 시작했다. 그 속

도는 폭발적이었다.

20) 李如星․金世鎔, 1932, 앞의 책, 世光社, 18쪽.

21) 일제가 표방하는 ‘문화정치’는 조선 내에서 민족 운동을 말살하고, 친일

파를 양성하고 보호, 이용하려는 우민화 정책에 지나지 않았다(강동진, 

1980, 앞의 책, 한길사, 163~16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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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모임은 전국에서 하루에 적어도 10여 처씩이오, 현

금 서울에서만도 남녀 청년모임은 70여 처나 되어 제각기 활

동을 하고 날마다 강연이니 연설이니 하여, 밖으로는 사회의

깊은 잠을 깨우기에 힘쓰고, 안으로는 자체수양에 힘쓰고 있

다.22)

그야말로 하루에도 10여 곳의 청년단체들이 당시 한 기자가 지적하

듯 우후죽순처럼 설립되었다. 이와 같은 추세 속에서 충북지역에서도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 각종 청년단체를 설립하기 시작하였다.

자료: 朝鮮總督府警務局, 1927, 朝鮮の治安狀況, 91쪽.

충북지역에서도 종교 및 종교 유사단체가 압도적으로 설립되면서

그 뒤를 이어 청년회, 산업 및 노동단체가 설립되기 시작했다.

지역의 종교인들 중 기독교인들은 예수교 청년회, 기독교 청년회,

엡웻 청년회로 대표되는 기독교 단체를 설립하였고, 이에 뒤질세라 천

도교인들도 지역 명칭을 띠는 천도교 단체를 설립하였다.

22) 동아일보 1920년 6월 30일.

단체별 1920 1921 1922

사회 1 1

노동 2 5 5

청년회 10 10 12

종교관계 청년회 4 3

종교유사단체 45 55 29

소작인회 2

학사 1

산업 8 13 11

사교 3 4

부인회 1 1

기타 1 2

합계 66 93 70

<표 9> 충북지역 단체조직 현황(1920～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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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1920년대 이전부터 외부에서 이중각23)이나 신백우24) 등이 중

심이 되어 조선노동공제회 청주지회를 설립하였다.25) 조선 노동공제회

의 창립은 지역민의 환영을 받아 청중 600여 명이 참석할 정도로 성

황을 이루었다.26)

그러나 충북지역에 거주하는 지주들은 송병준이 창립을 주도한 조

선소작인상조회를 “소작인을 보호해서 지주, 소작인 서로의 이익 중

진”을 표방하며 청주에 조선소작인상조회 지회로 설립하였다.27)

지역 청년회도 1920년 초부터 청주지역을 시작으로 설립되기 시작

했다. 청주지역에서는 친일적인 지역유지들 95명이 ‘청주구락부’를 조

직하여 지역사회의 주도권을 장악하자,28) 민족운동에 뜻이 있는 지역

유지 및 청년들 200여 명이 청주보통학교에 모여 청주청년회 발기대

회를 갖고,29) 1920년 6월 29일 창립대회를 개최하여 청주청년회를 설

립하였다.30)

동년 7월 11일에는 제천지역에서도 제천지역의 유지인 이은영, 이관

영, 박노태, 김호환, 이고준 등이 발기하여 제천 청년의 ‘지․덕․체 3

육 발달’, ‘실업 장려’, ‘관습 개선’을 목적으로 제천 공립보통학교 내에

23) ｢이중각 외 4인 판결문｣, 대정9형공제1358호, 1920년 12월 23일.

24) 강만길․성대경 엮음, 1996, 한국사회주의운동 인명사전, 창작과비평사, 

225쪽.

25) 전명혁, 2006, 1920년대 한국사회주의 운동연구, 선인, 135쪽.

26) 동아일보1920년 6월 30일. 이날은 노동공제회 본부의 김광제를 비롯

하여 청년회 소속의 김영식이 ｢노동계의 친선｣로 강연하고, 청년회의 간

부인 김태희가 내빈 축사를 하였다. 

27) 소작인 상조회는 1920년 8월 27일 송병준이 아들 송종헌, 이만승 외 

20명을 발기인으로 해서 조직하였다. 이것은 앞으로 격화될 농민운동에 

대하여 소작쟁의를 미리 방지하거나 파괴하기 위해서 당국과 지주층이 중

심이 되어 만든 조직이었다(강동진, 1980, 앞 책, 한길사, 238~239쪽).

28) 매일신보 1920년 3월 14, 23일. 청주지역 유지들은 3․1운동 이후 조

선의 독립을 억제하고 한일 양국간의 상호융합을 표방하며 청주자제회를 

조직하였다. 이때 청주자제회를 주도하던 이들은 조선인으로는 민영은, 안

정동, 원광한, 한성교, 방인혁 등이었고, 일본인으로는 길원치삼랑, 송본

빈, 재등금장 등으로 청주를 대표하던 지역유지들이었다.

29) 매일신보 1920년 6월 16일.

30) 동아일보 1920년 6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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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회장으로는 이희직을 선출하였다.31)

영동지역에서는 동년 8월 영동지역의 다수의 청년이 구름처럼 모인

상태에서 “지방 인사의 찬조를 표하는 의연금이 끊이지 않는 상태”에

서 영동청년회를 창립하였다.32)

괴산지역에서도 동년 8월 5일 괴산지역 청년유지 유문규, 송종태 외

10명의 발기로 괴산면 야소교회당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다.33)

그렇다면 이러한 지역 청년회를 설립한 주체는 누구인가? 아래의

표는 1920년대 초 충북지역의 청년회에 설립하고 직접 이끌어 가던

간부들의 현황이다.

31) 동아일보 1920년 7월 22일.

32) 동아일보 1922년 2월 7일.

33) 동아일보 1920년 8월 18일.

군명 명칭 청년회 간부 명단

청주 청주청년회

장:유세면, 부:김태희, 총:김영식, 서:김희철, 교:이중갑,

강:김종원, 체:정용화, 교:정규택, 평:이동현, 민대식, 최륜

등 (1920.6.19), 장:김태희, 부:정규택, 총:정용화(1922.9.23)

괴산 괴산청년회

장:유홍규, 총:김영규, 덕:김사원, 지:유문규, 체:김태응

(1921.4.16.), 장:이재익, 김순기, 김규응(1923.5: 제4회 정

기총회)

장:김태응, 총:홍원식, 서:유증수, 덕:김인식, 지:김서응,

체:유용규, 재:송언섭, 평:이재익(1923.9.5)

제천 제천청년회

장:이은영, 총:이재배, 이관의, 박노태, 김학간, 이교준,

윤갑, 박석양, 신경휴, 이건복, 이영필(1920.8.18), 장:이

희직(1925.12.27)

영동 영동청년회

장:장준,(초대:육병세) ,부:이재영, 덕:김행하, 학:김극수,

체:성동만(1922.1.29), 장:육병세, 부:박정훈, 지:김극수,

체:성동만, 산:박건성, 기:장준(1923.4.28), 집행위원: 장

준, 김행하, 육병세, 박건하, 송익헌, 김두수, 박정훈, 송

순헌, 김덕중, 이경노, 이일영, 김극수, 성락현(1923.7.14)

<표 10> 1920년대 초반 충북지역의 청년회 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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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선우기성, 1973, 한국청년운동사, 금문사, 319～323쪽.

위 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청주청년회 같은 경우 간부진으로 회

장은 유세면, 부회장은 김태희, 총무 김영식, 김희철, 김종건, 평의원은

이동현, 김희철, 민대식, 최륜, 박남두, 이중각, 임성록, 배노성, 이희준,

홍붕분, 엄관○, 김정현, 박○동, 신용식, 이중갑, 서기 박영동, 정규택,

서무부장 김영식, 재무부장 김희철, 교육부장 이중갑, 강연부장 김종원,

체육부장 정용화, 교풍부장 정규택, 간사 이희준, 임성록, 이○균, 한철

헌, 김응삼 등이었다.34)

그런데 이들 중 회장인 유세면은 전직 관료 출신이었고,35) 부회장

인 김태희는 신문기자 경력이 있는 사립 청남학교 교감으로 재직하고

있었다.36) 그리고 실질적인 청년회 활동을 담당하는 민대식, 이중갑,

박영동, 정규택 등은 동아일보, 조선일보 청주지국 신문기자들이

었다.37)

괴산청년회의 경우에도 회장 유홍규는 괴산지국 동아일보 지국장
이었으며,38) 실무 활동가인 유동규, 유문규, 김인식, 유증수 같은 경우

에도 동아일보 괴산지국 신문기자였다.39) 진천청년회 같은 경우에도
회장인 한상혁, 총무인 박종영, 문예부의 이규석 등도 진천지역 신문

34) 동아일보 1920년 6월 24일.

35) 매일신보 1920년 4월 17일.

36) 김현구, 2006, 애국지사 일석 김태희, 2006, 71~83쪽.

37) 동아일보 1921년 12월 7일.

38) 동아일보 1927년 10월 30일.

39) 동아일보 1920년 8월 28일.

옥천 옥천청년회

장:안병삼, 총:이대재, 리:김규희, 임선재, 이준호, 지방

간사:이기하, 김판준 외 18인, 평:이태식, 황룡태 외 6인

(1925.9.27)

보은 보은청년회
최병철, 이태형, 구락서 창립(1921), 장:박치호, 회원:김

학수, 구락서 기타(1927.3.27)

음성
삼영회 장:오대묵, 부:박승호, 총:조동환(1920.8.23)

음성청년회 준비위원:정진복, 정해헌외 3인(1928.8.10)

진천 진천청년회
장:한상혁, 부:박승기, 총:박종영, 서:김병희, 재:성○영, 문:

이규석, 산:이정희, 운:박성희(1928.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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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였다.40)

영동청년회의 경우 회장인 육병세는 심천면장 출신이었다.41) 그 이

외에 영동청년회에서 실무를 담당하던 집행위원들은 출신성분이 어떠

한가?

자료: 동아일보 1920년 6월 30일 ; 조선일보 1920년 6월 30일.

영동청년회의 산업부장 박건하는 동아일보 지국장이고 이하 집행
위원들도 모두 공영사 사장을 비롯하여 주주, 지주, 면장, 양조장 경영

등으로 그야말로 그들은 영동 지역사회의 유지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

었다.42)

그러나 1922년 영동청년회의 회장이 되는 장준과 김행하, 김두수,

김극수 같은 경우에는 성분이 달랐다. 장준은 영동보통학교를 졸업하

40) 동아일보 1928년 3월 6일.

41) 조선총독부, 조선총독부 및 소속관서 직원록, 1923년판.

42) 박철하, 2007, 앞의 책,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3쪽. 초기 청년단체들은 

지주, 상공인, 관청의 임원 등 지방 유지들의 금전, 토지, 가옥 등을 물질

적 기반으로 하여 청년회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 이러한 현실은 청년

회로 하여금 운영비나 주요 사업비를 청년자신들의 회비로서 주체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고 지방유지의 기부금에 의존하게 만들었다. 따라서 많은 

돈을 기부한 유지는 간부가 되거나 청년회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이 름 청년회에서 역임했던 직책 비 고

박건하 산업부장 동아일보 지국장

송익헌 집행위원 지주, 공영사 주주

송순헌 상동 지주

김덕중 상동 공영사 주주

정환수 상동 상동

전덕표 상동 양조장 경영

이경로 상동 지주, 면장

송진헌 상동 지주

손재하 상동 지주, 공영사 사장

<표 11> 영동청년회 간부 현황(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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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경성임시 토지조사국에 근무하다가, 약간 기독교 구세군에서 활동

하고 민족주의에 입각하여 계몽운동에 종사하는 영동청년회의 설립을

주도했던 인물이다.43)

김두수는 영동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의 휘문고등보통학교를 졸

업한 후 고학을 목적으로 동경으로 유학하여 正則영어학교에 입학하

였다가 귀향하여 계산학원 및 배성학원 교사를 하였다.44) 그 무렵 서

울에서 공산주의자로 활동하는 이영(서울파-필자주) 등과 교류 중에

공산주의에 공명하며 청년회 활동에 투신한 인물이었다.45) 김행하나

김극수46)도 영동보통학교를 졸업한 후 청주와 서울 등지로 유학하며

신사상을 습득한 혁신적인 청년들이었다.47)

이렇게 청년회를 설립한 이들은 그 지역의 유지들과 신교육을 통하

여 새로운 사상을 수용한 청년이었다. 즉 일제의 식민지배에 저항하는

민족주의적 성향을 갖고 있던 지역 유지들과 교육을 통하여 신사상을

수용한 청년들이 연합하여 3․1운동 이후 민족운동의 대안을 모색하

는 가운데 지역 청년회를 조직하게 된 것이다.

2. 청년회의 활동

1920년 설립된 지역 청년회들은 당시 ‘신사조’의 실천이라는 시대적

조류를 따르려 하였다. 청년회가 추구하는 ‘신사조’는 ‘신조선․신문화

건설’을 표방하는 문화운동의 실천이었다.

그 문화운동은 ’실력양성론‘, ’정신개조’, ‘민족개조론’을 표방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으로 수양, 신교육보급, 풍속개량, 농촌개량의 네

가지를 실천하는 것이었다.48)

충북지역의 청년회도 이러한 문화운동에 충실하려 했음은 청주청년

43) ｢장준 외 10인 판결문｣, 형공 제269호, 1933년 6월 22일. 

44) 강만길․성대경 엮음, 1996, 앞의 책, 창작과비평사, 62쪽.

45) ｢장준 외 10인 판결문｣, 형공 제269호, 1933년 6월 22일. 

46) 강만길․성대경 엮음, 1996, 앞의 책, 창작과비평사, 48~49쪽.

47) 강호출, 1991, 앞의 글, 79~81쪽.

48) 박찬승, 1992, 한국 근대정치사상사연구, 역사비평사, 2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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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설립총회 당시 발표했던 취지서 의 내용에서 확인된다.

청년은 청년다워야 한다. 그는 사회의 주석이오, 시대의 목

표다. 그의 성품이 墮落하면 사회의 衰運을 招하며, 그의 志

氣가 진흥하면 사회의 융성을 이룰 것이다. 청년은 귀하니 존

중함은 부귀와 힘의 강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홍안과 푸른

머리 발을 부러워함도 아니오, 오직 위대한 장래와 높은 희망

이 있는 미래자인 까닭이다 …… 그 이름을 청주청년회라 하

니 그 취지는 품성향상, 지식계발, 체육장려, 풍속개량의 4대

강령으로 주체를 삼아 타락에 있는 자를 구제코자 하는 도

다.49)

즉 청주청년회는 그 설립 목적을 문화운동으로 수양운동, 풍속개량

운동, 농촌개량을 실천하고자 했던 것이다. 물론 이러한 설립 취지는

충북지역 다른 청년회에도 전혀 다르지 않았다.

지역 청년회는 이러한 목적을 이루고자 청년회는 각종 사업을 벌이

며 활동에 들어갔다. 그 청년회가 벌이는 사업 가운데 가장 활발했던

것은 단연 강연회, 토론회 등이었다.

이 강연회와 토론회는 청년회원들을 주 대상으로 하였지만, 때에 따

라서는 회원들뿐만이 아니라 대중들까지 그 대상으로 하였다. 그런 경

우에는 연사를 타지에서 초빙하는 경우가 많았다.

사례-1) 경계가 엄중한 중에서 경성노총총동맹 간부 박일

병을 초청하여 동군 앵좌에서 강연회를 개최하였는데 입추의

여지가 없이 가득차고 당지 경찰에서는 서장 이하 경찰까지

다수 임석하여 주장에 주의를 하였으며, 연사는 약 3시간 열

변을 토하였다.50)

49) 동아일보 1920년 6월 18일. 이것은 독립운동, 반일운동과 사회변혁을 

시도하는 일제의 정치운동, 변혁운동을 금하는 제한된 자유이었기에 나온 

논리다.

50) 동아일보 1924년 6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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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2) 영동청년회는 청년회관을 건립한 후 서울에서 김

철수, 최린, 안신행 등을 초빙하여 강연회를 개최하였는데 이

때 강연회의 제목은 김철수는 “사회진화와 협동운동”, 최린은

“반성”, 안신행은 “여자도 사람임을 자각하라” 등이었다.51)

사례-3) 청주청년회 주최로 당지 청남학교 내에서 특별 강

연회를 열어 노동대회장 김광제씨를 초청하여 “不達目的之地

則不止”란 제목으로 열변을 토하였는데 당일 청중이 600～

700명에 달하였다고 한다.52)

토론회 같은 경우에는 청년회가 채택한 4대 강령을 홍보할 수 있는

주제를 정하여 가부를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토론회를 공개하

여 청년회원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을 선도하려 하였다.

사례-1) 청주청년회는 창립 1주년을 맞이하여 기념일 행사

를 통하여 청년회 활동을 주민들에게 홍보하려 하였다. 청주

청년회는 더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우선 토론대

회를 개최하였다. 당시 토론대회는 청남학교에서 행해졌는데,

주제는 ‘사회발전에는 정신이냐 물질이냐’라는 주제를 가지고

4～5명씩 나누어 토론대회를 갖기도 하였다.53)

사례-2) 10일 청주 예배당내에서 청주청년회 강연부장 이

호재의 사회 하에 청주청년회와 기독교청년 연합 토론회를

개최하였는데 가, 불가편의 연사가 열렬한 토론과 10여 인의

낭독은 수백의 청중에게 다수의 각성을 주었다. 그리고 “노동

자가 인류사회의 주인공이냐, 사역자냐?” 라는 주제를 가지고

가편에는 청주청년회 김태회, 정규택가 속했고, 부편에는 기

독교청년회 백영기, 이근태로 정했다.54)

또한 청년회원들 간의 친목 도모나 단결심을 확고히 수단으로 체육

51) 동아일보 1923년 5월 9일.

52) 동아일보 1920년 7월 3일.

53) 동아일보 1921년 6월 9일.

54) 동아일보 1922년 7월 16일.



중원문화연구 제23집

- 20 -

대회를 자주 개최하였다. 때로는 다른 지역 청년회와의 연대하는 방법

으로 체육대회를 이용하기도 하였다.

사례-1) 청주청년회의 2주년인 1922년 7월에는 운동회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어서 대전청년회와 지역 청년회의 규합

을 위한 정구전을 갖기도 하였다.55)

사례-2) 영동청년회는 위생 사업을 필두로 5군 연합 정구

대회를 개최하고, 소인극단을 조직하여 무주, 금산, 옥천 등을

순회하며 활발한 활동을 하였다.56)

사례-3) 진천청년회에서는 야학연합 대운동회를 개최한 바,

학생 150여 명이 참석하는 성황을 이루었다.57)

한편 청년회는 청년회 사업을 널리 알리고자 ‘문화선전’을 표방하고

순회로 강연이나 공연 등을 직접 진행하거나 이런 행사들을 후원하기

도 하였다.

사례-1) 청주청년회에서는 오는 16일 동아일보후원 학우

회강연단 일행을 환영하기 위하여 지난 7일 임시 총회를 열

고 회장 유세면 이하 각 역원이 회합하여 설비위원으로 민대

식 등 10여인을 선정하여 환영회장 및 여관 기타 환영준비에

바쁘다.58)

사례-2) 청주청년회는 청년단체 활동의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순국단을 조직하여 문화선전을 목적으로 각지를 순회

하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청주청년회에서는 금번 하기를 이용

하여 소인연극단을 조직하여 문화연전을 목적으로 각지를 순

회하는 일정을 잡았다. 그 일정은 진천은 8월 17～19일, 음성

21일, 충주 23일, 괴산 25일, 청천 26일, 보은 27일, 청산 29

55) 동아일보 1922년 7월 12일.

56) 동아일보 1921년 12월 13일.

57) 동아일보 1922년 6월 8일.

58) 동아일보 1920년 7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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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영동 30일, 옥천 31일, 대전 9월 1일, 강경 9월 2일, 공주

9월 3일, 조치원 9월 4일, 청주 순으로 하였다.59)

그밖에 청년회의 제일 주된 당면 사업은 수양운동과 신교육 보급을

위하여 야학이나 강습소를 설립하는 일이었다.

사례-1) 전에는 근근히 2교실에서 수십 명의 아동을 수용

하기도 곤란했는데, 금년에는 여생도들도 수용하여 교수하고

있으나 완전한 교육은 도저히 기대할 수 없다.60) 청남학교는

민족의식과 애국사상이 강함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민

족의식의 고취는 공립학교에서는 감히 다루지 못할 내용이었

으나 청남학교에서는 수업 중에 은근히 교육하여 어린학생들

에게 애국과 반일 감정을 부추겼던 것이다.61)

사례-2) 大成學校는 1922년 교동리에 창설되어 천도교의

사무원 徐昌洙, 金英植 2인이 전적으로 경영하고 있다. 보통

학교에서 수용할 정도의 아동을 수용하여 현재 200여 명에

달하고 있다.62)

사례-3) 입학난이 전국적으로 사회문제가 되었을 정도로

학교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학교에 다닐 나이가 되어도

학자금 등의 사정으로 학교교육에 접근하지 못하는 청소년들

이 압도적으로 늘어나자 지식 청년들은 이러한 교육난을 해

소하고자 야학을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사례-4) 괴산청년회에서는 괴산공보에 노동야학을 개시하

고 수업을 한 후 일체 학비까지 동회에서 부담하기로 모집한

바 학생이 100여 명에 달한바 열심히 수업중이라 한다.63)

사례-5) 영동청년회에서는 청년회의 간부였던 장준이 계산

59) 동아일보 1922년 8월 19일.

60) 大熊春峰, 1923, 淸州沿革誌, 朝鮮印刷株式會社, 140~141쪽.

61) 전순동, 1999, ｢일제기 청주지방의 민족교육운동｣, 중원문화논총 제

2.3합집, 112쪽.

62) 大熊春峰, 1923, 앞의 책, 朝鮮印刷株式會社, 140쪽.

63) 동아일보 1920년 9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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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이라는 사설강습소를 개설하여 배움의 기회를 가지지 못

한 농민들에게 지식 보급을 행했다.64)

이렇게 교육기관인 학교가 턱없이 부족한 상태에서 야학과 강습소

설치는 청년회가 추진하는 대표적인 사업이 되었던 것이다.

청년회는 이러한 4대 강령을 실천하려는 사업 외에도 지역사회 사

회사업으로 회관건립 사업, 위생사업, 지역사회활동, 학교설립운동, 신

문사 지국운영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사업을 벌이던 지역 청년회들은 대부분 불과 1년을 넘기지 못하고 부

진을 면치 못했다.65)

그와 같은 부진한 상황을 한 기자는 “존재하나 없는 것 같으며 하

등의 활동 전개가 없으니 회비의 징수가 곤란하여 유지난을 호소하고,

사업이 없어 활동난도 심하다.”66)라고 청년회의 유명무실한 상태를 지

적했다.

“벌써 6년이 지났다. 외관상 회원은 300여 명이고 천여 원

가치의 회관과 보성의숙과 신문지국을 경영하고 있으나 그

외 필요한 사업이 많다. 그것은 지덕체 교육, 풍속개량, 자선

사업 등 이루 말할 수 없이 많다. 그런데 그 못하는 이유는

첫째, 회원 제군의 열심 부족, 둘째, 회중의 기본경제의 부족

이다. 본회에 열심인자 일어나 있는가? 의연금을 낸 자 있는

가? 입회한지 4∼5년에 입회금 1원 또는 월연금 20전을 1년

이상 내지 않은 회원이 얼마나 많은가? 기왕 설립한 청년회

를 무의미하게 하지 말고 멸망치 않게 발전하게 하여 청년회

를 부흥하게 하려면 제군아 좀 생각하여 보아라! 제군이 자수

로 설립한 청년회를 이에 자수로 파괴하려 하는가? 근년에

신문지상으로 매일 보도되는 무슨 청년회 창립이니, 무슨 청

64) 시대일보 1924년 12월 13일.

65) 이 같은 상황은 전국적인 상황으로 충북지역도 예외는 아니었다(박찬승, 

1992, 앞의 책, 역사비평사, 200쪽).

66) 동아일보 1921년 3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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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회 조직이니, 무슨 청년회 부흥이니 하는 것은 제군들은 들

어보지 못하였는가? 남은 창립을 하는데 우리는 기왕 설립한

아름다운 청년회를 무의미하게 멸망에 빠지게 할 수 있으랴?

부흥합시다. 우리 청년회를!67)”

1921년에 이르러서는 청년회 활동은 기자의 지적처럼 멸망 상태에

빠져들었던 것이다. 이렇게 청년회 활동이 부진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로서는 회비수납의 부진과 유지들의 약속위반 등으로 인한 재

정난과 회원 내부간의 갈등 등을 꼽을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주도층의 성격에 있었다. 청년회를 이끄는 주도층이 가지사 가

신사(假志士, 假紳士)로 운동에 대한 전망이나 확고한 의지가 결여된

채 분위기에 휩쓸린 청년 지식층과 청년회장 등 명예를 탐낸 지방 유

지들에 의해 구성되기 때문이다.68)

3. 사회주의의 수용과 청년회운동의 분화

그러나 1921년에 들어서면서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3․1운동 이후

정의․인도․문화주의원칙 위에서 이루어지리라 기대했던 세계개조는

현실 속에서 불가능하다는 것이 파리강화회의, 국제연맹의 결성과정과

이후 활동 등을 통해 명백하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것은 문화주의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회의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고, 여기서 문화운동은

두 가지 방향으로 나뉘어 발전하게 된다.69)

전자는 아직도 세계는 생존경쟁의 원칙이 지배하는 곳으로 보며 사

회진화론에 입각하여 ‘실력양성운동’을 고수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고, 후자는 일본 등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소개되기 시작하는 사회주의

67) 동아일보 1925년 3월 26일.

68) 지금 단체의 대부분은 수면상태에 있는 것 같다…단체의 주최로 야학강

습회가 한 곳도 없고 주야로 會集하는 회관도 그 간판은 어떤 사가로 변

하였으며, 통상 회의 일에는 출석회원이 3분의 1도 차지 못하여 空散 하

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동아일보 1921년 12월 7일).       

69) 박찬승, 1992, 앞의 책, 역사비평사, 20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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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받으면서 청년운동을 ‘계급운동’으로 바꾸어 가는 것이었다. 바

꾸어 말하면 전자의 방향으로 나가는 것은 조선청년회연합회에 합류

하는 것이고, 후자는 사회주의를 수용하여 청년회 운동 방향을 계급투

쟁으로 바꾸는 것이었다.

조선청년회연합회는 1920년 봄 전국 각지에서 청년단체들이 설립되

자, 동아일보가 청년회의 연합을 제창하고, 서울에 각계 인사 53인
이 모여 발기하며 1920년 12월 2일 창립총회를 열어 창립되었다.70) 조

선청년회연합회는 부르주아 자유 민주주의적인 민족운동가들이 발기

하여 이들을 중심으로 전국 청년단체의 통일적 단결을 도모하고 민족

운동의 발전을 기하려고 조직한 단체였다.71)

충북지역 청년회 중 청주청년회와 괴산청년회가 이러한 청년연합회

를 단순한 청년운동 지도단체가 아니라, 초기 국내의 전국적인 민족운

동단체라고 인식하고 가입하였다.72)

청년회연합회에서 1921년 4월 5일 총회에서 유세면은 의사장으로

선출되고, 김태희는 의사로 선출되기까지 하였다.73) 유세면은 조선청

년회연합회 활동에 열심을 보여 1922년 4월 임원을 개선할 때 다시

집행위원으로 선출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충북지역 청년회를 실질적으로 이끌던 청년들은

위싱턴 체제의 불가능성과 러시아 혁명과 식민지 민족운동에 대한 소

비에트 정부의 지원 구호를 독립의 새로운 대안으로 인식하며,74) 후자

의 방향으로 청년회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했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을

70) 청년회연합회 간부들이 생각하는 청년회 사업의 목적은 ‘수양’ 곧 지.덕.

체 삼육에 있고, 그 가운데에도 특히 덕육 즉 품성도야에 있었다. 이같이 

청년연합회는 비정치성을 강조하고 ‘수양단체’로서의 성격을 내세우고 있

었다(박찬승, 1992, 앞의 책, 역사비평사, 232~233쪽).

71) 사회주의자인 정백은 청년회연합회에 대해 “3․1운동의 유산”으로 민족운

동자와 정치적 지향의 인물들이 그 중심을 이루고 있었으며, 민족주의를 

기초로 한 부르주아 자유주의 사상이 일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조선일

보 1925년 1월 1일).   

72) 박철하, 2009, 앞의 책,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6~17쪽.

73) ｢大寒之後｣, 開闢 제7호, 1921년 1월 1일.

74) 전상숙, 2004, 일제시기 한국사회주의 지식인 연구, 지식산업사,  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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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질 수 있었던 것은 충북지역에도 1920년대 이전부터 아래의 사례가

보여주는 것처럼,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신사상들이 수용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례-1) 3․1운동 이후 정치와 경제에 대한 깊은 관심 속

에 해외에서 전하는 조선에 관한기사 등에 관심이 많아지면

서 일본 신문 구독자가 증가하여 대판신문, 매일신보 등
의 구독자가 작년 25부에서 계속 증가하여 현재는 60부의 구

매자가 있다. …… 최근에 우려스러운 것은 내지 유학생 내지

기타 신학문을 배운 청년 학생들에게 감염된 악사상과 이 사

상의 광범위한 전파는 그 취체가 자못 곤란하여 장래 통치

상 적지 않은 고로 금일에는 그것의 지도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사료된다.75)

사례-2) 교통의 발달로 인하여 서울 및 주변 지역과의 왕

래가 빈번해 지면서 이곳을 통하여 양반 유생들의 자식들이

나 농촌의 청년들 사이에 공산주의 사상을 품고 실천하려는

청년들이 점차 늘어나게 되었다.76)

사례-3) 1920년대 읍내 읍치 이외에 지역 보통학교 교육기

관을 통해 성장한 새로운 층의 학생들이 읍내의 상급학교로

진학하거나 사회운동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다.77)

사례-4) 이중각은 청주에서 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서울과

일본에 유학한 후 귀국하여서는 김영만, 이종만 등과 조선민

단78)을 조직하여 민족운동을 전개하다가 검거되었다.79) 출옥

75) 朝鮮憲兵隊司令部, 1919, 朝鮮騷擾事件狀況, 262쪽.

76) 철도는 국철인 경부선이 도의 서남부를 통과하여 남부의 옥천, 영동 2개 

군이 혜택을 받고 있으며, 사철은 충북선이 조치원과 청안 간에 개통되어 

청주 동쪽과 청안까지 이로 인한 편의를 받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77) 김승, 2000, ｢한말․일제하 동래지역 민족운동과 사회운동｣, 지역과 역사
6, 133쪽.

78) 조선민단은 조선노동대회의 자매조직으로 김영만, 이종만, 이중각 등이 중

심이 되어 조직한 독립운동단체였다. 그러나 노동대회 간사 박무병은 “때

가 왔다” 임종연은 “죽음을 두려워 말라”라는 연설을 하여 “조선독립사상

을 선전하고 명백히 치안을 방해”한 혐의를 받아 김영만 등이 배후 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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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서울파와 교류하였다. 그리하여 서울파 공산주의 그룹에

의해 당 창건 움직임이 구체화되는 1922년 10월 20일에는 공

산주의 그룹이 13도 오르그 대표를 정할 때, 충청북도의 오르

그뷰로가 되어 충청북도 지역에 사회주의 사상을 보급하려

노력하였다.80)

사례-5) 김영만은 충북 청주 출신으로 일본에 건너가 니흔

대학에 입학하였고 재학 중 노동대회 설립을 위해 입국하여

노동대회 회장 김광제와 충북 청주에 노동대회 지부를 설립

하고 사회주의 보급에 힘썼다.81)

즉 신문이나 교통의 발달로 인한 교류, 유학생 신사상 전파활동 등

의 다양한 방법으로 신사상들이 수용되었다.

그리하여 1920년대 초에 이르면 충북지역에 신사상이 전파되지 않

은 곳이 없을 정도였다. 이렇게 수용된 신사상은 아나키즘에서 마르크

스․레닌주의에 이르기까지 다양했지만, 단연 사회주의가 청년층과 지

역 지식인들에게 영향을 주었다. 그 결과 충북지역도 청년으로서 “입

으로 사회주의를 말하지 아니하면 시대에 뒤진 청년”으로 느껴질 정도

가 되었다.82)

1923년에 들어와 서울청년회 및 20여 개의 사회주의 청년단체는 전

조선청년당 대회를 개최하고자 하였다. 이 조선청년당대회의 목적은

무엇보다도 조선 유일의 혁명적 청년동맹을 창립하는 것이었다.83) 여

기에 충북지역의 경우에는 영동청년회에서는 장준과 김태수가 충주

신니청년회에서는 서천순이 참석하였다.84)

혐의로 체포되고 조선민단은 해산되었다(동아일보 1920년 8월 1일). 

79) ｢이중각 외 4인 판결문｣, 대정9형공제1358호, 1920년 12월 23일.

80) 전명혁, 2006, 앞의 책, 선인, 144쪽.

81) 이현주, 2003, 한국 사회주의세력의 형성, 일조각, 221~222쪽.

82) 김경일, 1992, 일제하 노동운동사, 창작과 비평사, 395쪽.

83) 이현주, 2003, 앞의 책, 일조각, 246쪽.

84) 김준엽․ 김창순, 1969, 한국공산주의운동사 2,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

연구소, 115쪽 ; 이현주, 2003, 앞의 책, 일조각, 250~2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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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4년 4월 5일, 서울청년회가 주도하여 ‘조선노농대회’를 개최하려

하였다.85) 이에 충북지역에서는 영동노농동맹의 장준과 충주청년회의

이선규 청주소작인조합의 최요섭, 영동 매곡청년회의 장철, 영동청년

회의 김극수, 청주청년회의 서정기 등이 이 대회에 대거 참석하였

다.86)

1924년 4월 21일, 조선청년총동맹이 223개 단체 대표자들과 700여

명의 방청객이 지켜보는 가운데 창립하였다. 청년총동맹은 사회주의자

들이 중심이 되어 청년운동의 부분에 있어서도 종래 민족주의자들이

주도하던 조선청년회연합회를 사회주의자들이 주도하던 전조선청년당

대회 및 신흥청년동맹과 통합하여 창립한 단체였다.87)

사회주의자들은 청총에서 주도권을 잡자, 그동안의 청년단체들이 진

행해오던 운동방향을 민족운동에서 사회주의운동으로 전환하고자 하

였다. 그리고 청총은 신강령을 채택하였다.

1. 전조선 청년 대중의 정치적, 경제적, 민족적 이익의 획득

을 기함

1. 전조선 청년 대중의 의식적 교양과 훈련의 철저를 기함

1. 전조선 청년 대중의 공고한 조직의 완성을 기함

85) ｢朝鮮勞農總同盟發起大會｣, 경종경고비제4409-5호, 1924년 4월 19일. 

이러한 노동․농민운동에 대한 인식은 크게 노동. 농민운동이 통합조직으로

서 노농총동맹으로서 결성되었던 것은 노농동맹에 대한 이해가 철저히 결

여되어 있기 때문이라거나(지수걸, 1998, ｢식민지시대 농민운동 연구의 현

황과 과제｣, 한국 근대 농촌사회와 농민운동, 열음사, 432~433쪽) 인식

과 노동운동은 프롤레타리아 계급의식 아래 노동자의 헤게모니가 관철된 

노동자. 농민의 동맹관계를 의미하는 운동이 아니었고, 오히려 그것과 거

리가 먼 미분화된 상태의 운동이었다는 평가(서중석, 1991, 한국현대민족

운동연구;해방후 민족국가 건설운동과 통일전선, 역사비평사, 90~91쪽)라

는 인식이 있다 ; 조선노농총동맹 결성 과정의 자세한 내용은 전명혁, 

2006, 앞의 책, 선인을 참고하기 바람.   

86) ｢朝鮮勞農大會ノ件｣, 경종경고비제4260호-5, 1924년 4월 15일.

87) 신용하 , 2007, 신간회의 민족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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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총은 신강령을 통해서 사회주의 이념을 기반으로 청년운동을 전

개할 것이며 청년운동이 조선해방의 중심이 될 것임을 분명히 보여주

었다.88) 충북지역 청년회에서는 이를 환영하며 사회주의 사상으로 무

장한 청총과 함께 하고자 영동․충주․제천․청주․괴산청년회가 청

총에 가입하였다.89)

1925년 4월 또다시 서울파가 중심이 되어 전국의 사회운동자들을

모아 전국적 사상단체로 ‘조선사회운동자동맹’을 조직하려 하였다. 그

러자 충북지역 영동, 충주, 괴산, 청주, 음성청년회는 이에 적극 동참하

고자 창립대회에 참석하였다.90)

88) 박혜란, 1995, ｢1920년대 중후반 청년운동과 조선청년총동맹｣, 한국근

현대청년운동사, 풀빛, 101쪽. “지금까지의 조선의 청년운동은 전민족적 

전선에서 무산자운동임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지금와서의 조선의 

청년운동은 그 자체가 전민족적 협동전선에서의 선두대로서 등장하지 않

으면 안 되겠다고 인식하였다. 그리하여 이러한 인식 밑에서 전체운동의 

일부분인 청년운동의 당면임무를 규정하려한다”고 하며 청총은 ‘순수무산

계급청년만을 본위’로 했던 과거 청년운동의 경향을 비판하고 민족주의청

년을 비롯한 각 계급계층의 청년 대중에게 청총의 문호를 개방하여 투쟁 

범위를 “부분적으로부터 전선적으로” 확대하였다(조선일보 1927년 8월 

21일) ; 안건호, ｢1920년대 중후반 청년운동과 조선청년총동맹｣, 한국근

현대청년운동사, 풀빛, 1995, 120쪽) 이렇게 1927년 조선청년총동맹은 

‘신운동방침’을 발표하고 운동의 방향전환을 꾀하였다(안건호, 앞의 글, 

120쪽). 

89) ｢朝鮮靑年總同盟發起團體發表ニ關スル件｣ 경종경고비제1800호-4, 1924

년 3월 1일 ; ｢朝鮮靑年총同盟執行委員懇談會ノ件｣ , 경종경고비제6600

호-1, 1925년 6월 15일 ; ｢朝鮮靑年총同盟銓衡委員會ニ關ルス件｣, 경종

경고비제6786호-2, 1927년 6월 21일 ; ｢朝鮮靑年總同盟加入團體ニ關ス

ル件｣ 경종경고비제3989호-3, 1924년 4월 21일.  

90) 전명혁, 2006, 앞의 책, 선인, 394~400쪽.

지역 소속 참가자

영동 칠월회 장준, 김두수

충주 충주청년회 김영식, 이선규

괴산 괴산청년회 김용응, 김태규

<표 12> 충북지역 조선사회운동자동맹 참가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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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朝鮮社會運動者同盟發起準備委員會ノ動靜ニ關スル件 , 경종

경고비제4625호, 1925년 4월 23일.

이렇게 사회주의 청년회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은 대외적으로 이루

어 진 것은 아니었다. 영동지역 같은 경우에는 영동청년회가 전조선청

년대회 참여를 계기로 영동청년회를 민족운동 단체로부터 계급운동

단체로 전환시키고자 하였다.

1923년 1월 이후 장준, 김행하 등 영동청년회의 일부 간부들이 영동

소작인상조회 창립과 활동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됨에 따라 반목이

생기는 것을 기회로 하여 그해 7월 장준 등 일부 간부들은 청년회를

탈퇴하고 영동지역의 사회운동가를 결집시켜 ‘칠월회’라는 사상단체를

조직했다.91) ‘칠월회’는 이후 전개된 농민들의 소작운동을 강화시키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기도 했다.92)

그러나 1925년에 이르러도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던 충북지역 청년단

체들은 보잘 것 없는 상태를 유지하는 단체가 되었다. 그나마 영동지

역에서 청년회만 명맥을 유지할 뿐이었다.

“영동지역의 사회운동은 어떠하냐? 영동의 사회운동이라

고 하면 청년운동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보잘 것이 없다. 노

동운동으로 말하면 한참 동안은 격렬했지만 반동세력의 압력

으로 인하여 당분간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다.”93)

이처럼 청년회를 비롯한 제반 사회운동은 거의 보잘 것 없는 상태

에 빠진 것은 위에서 지적한 것처럼 반동세력의 압력94)이 크게 작용

91) ｢장준 외 10인 판결문｣, 형공제269호, 1933년 6월 22일. 

92) ｢朝鮮勞農總同盟發起會ノ件｣, 경종경고비제4409호-4, 1924년 4월 18일.

93) 시대일보 1926년 1월 8일.

94) 1925년 사회주의 공산당운동이 급속한 성장에 놀란 일제가 가혹한 탄압

청주 청주청년회 박달현, 서정기

음성 음성청년회 장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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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은 사실이지만, 오히려 아직도 여타의 사회운동단체들이 계몽적

운동단체로서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Ⅳ. 후반기 청년회운동의 성격 전환과 활동

(1926～1930)

1. 청년회운동의 성격 전환

1926년은 침체 상태에 빠져있던 청년회운동이 재기되고 방향을 전

환하여 활동하는 계기를 제공한 한해였다. 1926년 6․10만세 운동과

제2차 공산당사건이 벌어지면서 민족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 사이

의 민족통일전선의 가능성이 열렸다.95) 또한 1924년 결성된 조선청년

총동맹에서도 청년운동을 계급적인 것에서 전민족적 청년운동으로 개

정하였다. 즉 과거 무산청년만으로 조직하던 제도를 폐기하고 종교청

년과 민족주의 청년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충북지역 청년들은 이러한 때를 이용하여 국내외 정세변화를 파악

하고 침체에 빠져있는 청년회의 새로운 활로를 찾고자 서울에 있는

사상단체들과 연계를 갖고자 하였다.

1926년 2월 서울파 고려공산동맹의 합법적인 사상단체인 전진회는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조선사회 각 부문 운동을 통일하여 전운동의

이론과 정책의 저장고가 될 만한 최고 기관으로서 ‘조선사회단체협의

회’를 만들기로 결의하고 강령과 조직 규정을 발표하였다.

조선사회단체중앙협의회는 창립준비위원회가 조직 활동에 노력하며

을 가하여 조선노농총동맹, 조선농민총동맹, 조선청년총동맹의 합법적 운

동은 집회금지 등으로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조선공산당은 

1925년 11월 ‘제1차 공산당사건’이라고 통칭하던 일제의 대대적인 검거와 

탄압으로 조직이 거의 붕괴되었다(신용하, 2007, 신간회의 민족운동, 독

립운동사연구소, 124쪽).

95) 박철하, 2009, 앞의 책, 6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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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6년 6월에 이르러 가입원을 받자, 많은 충북지역 청년회들이 가입

원을 제출했으나 영동 칠월회만이 정식으로 가입하였다.96)

충남북 지역 사회운동가들 모임인 일선동맹97)이 대전에서 충남북지

역 사회운동자대회를 열자, 충북지역 사회운동가 12명이 이 대회에 참

가하며 지역 청년회운동을 민중운동으로 전환 확대하려는 새로운 방

안을 모색했다.

그해 11월 15일에 있었던 정우회의 ‘정우회선언’98)의 발표는 충북지

역 청년회의 활동에도 ‘방향전환’의 계기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점을

청천지역의 동아일보 한 기자의 신문 기사 내용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과거 우리의 운동은 국부적이었으며 파생적이었다. 그리하

여 전술상 모든 문제는 기분을 떠나지 못하였다. 자연생장적

으로 발달되어 전체의 운동은 파적투쟁에 대립화하여 적지

않은 고통을 느꼈다. 그럼으로 자연 생장적으로 부터 목적의

식적으로 지도 교화하여 운동에 방침을 제시적으로 일 계급

을 비약하여 종래에 국한된 경제투쟁으로부터 전 계급적인

정치투쟁으로 방향 전환하는 과정에 당면하였다. 그러나 특수

한 사정에 존재한 조선으로서 그 중에도 더 특수한 충북으로

96) 동아일보 1926년 4월 22일.

97) 일선동맹은 1925년 6월 17일에 충남․북 지역의 사회운동가들이 모여 설

립한 사상단체로서 강령을 1. 아등은 무산계급운동의 원리원칙을 연구함, 

2. 아등은 무산계급 운동의 실제적 이익을 위하여 노력함으로 그 단체의 

색채를 드러냈다(동아일보 1926년 7월 9일).   

98) 정우회 선언의 기본내용은 ① 과거의 종파활동을 청산하고 사상단체를 

통일하여 전위적 행동을 하며, ② 대중의 교육과 조직화를 강화하여 일상

투쟁을 제고하고, ③ 종래의 경제투쟁 형태로부터 정치투쟁 형태로 전환

해야 하며, ④ “민족주의적 세력에 대해서는 그 부르주아 민주주의적 성

장을 명백하게 인식하는 동시에 또 과정적 동맹자적 성질로 충분히 승인

하여 그것이 타락하는 형태로 출현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하여는 적극적으

로 제휴하여 대중의 개량적 이익을 위해서도 종래의 소극적 태도를 버리

고 분연히 싸워야 할 것이다.”라고 하여 비타협적 민족주의와 적극적 제

휴를 주창했다(조선일보 1926년 1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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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이 문제를 어떠한 경로를 밟아서 장차 여하히 진취시킬

것인가? 함이 당면에 놓인 중차대한 문제임을 말이 필요 없

다 할 것이다.”99)

즉 청년운동은 그 활동 목적을 자연생장적인 것에 둘 것이 아니라

목적의식적으로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좀 더 쉽게 말하면 경제 투쟁

으로부터 정치 투쟁으로 방향을 전환할 때라는 것이다.

1927년에 들어서도 청년회의 외부 사회주의 운동단체와의 연계 노

력은 계속되었다. 그해 3월에 충남 대전에서 제1선 동맹(서울계)의 주

최로 충남북 사회운동자 간담회가 개최되자, 충남북지역에서 활동가를

자처하는 25명이 모여 각자 자기가 활동하는 지역의 운동 상황을 보

고하고 새로운 방향을 토의하였다.

이때 서울청년회 집행위원으로 이 모임에 참석했던 차재정은 계급

운동의 방향전환으로 “경제적 투쟁에서 정치적 투쟁으로!”의 필연성을

역설하였고, 영동청년회의 장준은 “불란서혁명과 압박정치에 대한 대

중의 반발로 조선민족의 확고한 대중단결을 이루자”고 주장했다.100)

4월 10일, 다시 대전에서 일선동맹이 주도하여 충남북 지역 사회운

동자대회를 개최하자, 충북지역 사회운동가들은 이곳에 참여하여 “사

회운동자들이 방향전환을 하여 민족의 단결과 독립을 이루자” 라고 주

장하다 불온으로 인식되어 해산 당하기까지 하였다.101)

1926년 이후에는 지역 청년회를 이끌던 혁신청년들은 본격적으로

자기 지역의 청년회를 문화주의적 민족운동으로부터 사회주의적 민족

운동으로, 경제적 민족운동으로부터 정치적 민족운동으로 방향 전환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1925년 이후 괴산청년회에도 안철수, 구창회 같은 일본이나 서울 등

지에서 유학하고 돌아온 혁신청년들이 청년회에 가입하면서 변화를

99) 동아일보 1927년 11월 26일.

100) 朝鮮總督府警務局, 1927, 朝鮮の治安狀況, 4~5쪽 ; 朝鮮總督府警務

局, 1929, 朝鮮高等警察關係年表, 218쪽.

101) 朝鮮總督府警務局, 1927, 朝鮮の治安狀況, 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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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도했다.

괴산지역 혁신청년들은 괴산청년회를 장악하기 위하여 정기총회를

통하여 기존의 간부들에게 청년회 부진의 책임을 물어 총사퇴시켰다.

그리고 혁신청년들은 중심으로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며 청년회의 중

앙체제도 회장중심체제를 집행위원제로 바꾸어 활동하기 용이하게 만

들었다.102) 그리고 그들의 목적에 알맞게 강령도 새롭게 채택했다.

1. 우리는 史的法則을 순응하자

2. 우리는 과학적 이론을 함양에 노력하자

3. 우리는 기회주의를 일체 배격하자103)

즉 괴산청년회는 시대적 상황에 맞게 청년회 강령을 수정하고 총역

량을 집결시키고자 했다. 그리고 청년회가 괴산지역을 장악하기 위하

여 괴산지역의 혁신 청년들은 그들의 활동지를 중심으로 지역 청년단

체를 조직하게 하였다.

단체명 설립일 회장, 설립자 회원 활동 내용

괴산청년회 1920. 8 김태응 20
노동야학, 강연,

사설 강습회

기독청년회 1922. 1 명한,최재익 60

소수청년회 1925. 6 김상영,김용응 60
위원제도 도입, 노동야학

운영

증평청년회 1925. 6 이봉주,김현국 노동야학

청천청년회 1926. 7 이좌승 20
품성향상, 지식개발,

풍속개량

괴산소년군 1924 정진석 종교계

<표 13> 괴산지역의 청년단체

자료: 동아일보 1926년 10월 8일.

102) 동아일보 1926년 7월 4일.

103) 동아일보 1926년 7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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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체들은 청년 대중들에게 사상성을 주입하고 제고하기 위하여

강연회나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노동야학을 비롯한 각종의 활동을 활

발하게 전개하였다.

괴산청년회는 더 나아가 충북지역의 대표적인 청년회가 되고자 하

여 충북사회운동자간담회를 괴산청년회관에서 개최하였다. 여기에는

충북관내 각처 청년단체 사회단체에 있는 운동자 70여 명이 참석하여

청년회 집행위원장인 안철수의 사회로 간담회가 개최되었다.104)

1. 청년운동의 문제: 각 지방에 청년회를 일층 내용 충실하

여 청년회가 없는 곳은 그 조직을 촉성할 것이다.

2. 신간회 문제: 적극적으로 신간회를 지지하고 인근에 그

조직을 촉성할 일

3. 농민운동 문제: 각 지방 농민의 정황을 엄밀하게 통계적

으로 조사하고 소작조합을 조직하고 소작인의 지위를 향상하

고 교양운동에 힘쓸 일

4. 형평 문제: 재래의 차별적 관념을 타파하고 백정으로 하

여금 형평사를 조직하여 해방운동 선상에 진출하도록 할일

괴산청년회는 정우회선언 이후 그 선언 내용을 실천하고자 이러한

운동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신간회 지회의 설립 추진과 괴산청년회를

해소하고 청년동맹으로 거듭나는 일을 동시에 추진했다.105)

이 일은 안철수를 비롯한 혁신청년들이 담당했다. 안철수는 현재의

괴산청년회로는 신간회와 연계하여 활동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괴산

청년회를 分散無統한 단체로 규정하며, 괴산청년회를 해체하고 괴산청

년동맹으로 거듭나려 하였다.106) 혁신청년들이 노력할 결과, 이듬해

1928년 2월 9일 괴산청년회는 괴산청년동맹으로 재탄생하였다.

104) 매일신보 1926년 8월 27일.

105) ｢朝鮮靑年總同盟常務執行委員懇談會ノ件｣, 京鍾警高秘第12481號, 1927

년 11월 4일.

106) 중외일보 1928년 1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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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청년동맹의 창립대회가 완료되자, 괴산청년동맹과 신간회 괴산지

회는 선전대를 조직하여 자동차를 타고 시내를 시위 순회하며 수천 매

의 선전 삐라를 뿌렸다.

준비위원장인 안철수는 임시의장으로 경기홍을, 임시 서기로는 김경

렬, 유정규를 선거한 후 의사를 진행하며 맹원심사에 들어 139명을 선택

하였다. 그리고 청년동맹 창립 준비위원 박일양의 간단한 취지 설명과

강령 채택이 있었다.107) 그 강령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우리는 조선 청년대중의 정치적. 경제적. 민족적 이익의

획득을 기함

1. 우리는 조선청년대중의 의식적 교양과 훈련의 철저를 기함

1. 우리는 조선청년대중의 공고한 단결의 완성을 기함

이렇게 괴산청년동맹은 청년대중의 정치, 경제적, 민족적 이익을 대

변하는 단체임을 천명하였다.

괴산청년동맹은 당면 사업으로 괴산청년회 산하 기관이었던 보성의

숙 운영에 힘썼다.108) 또한 괴산청년동맹원 중에는 기자출신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이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괴산기자동맹도 조직하였

다.109)

청년동맹의 사업이 괴산 전 지역에 확대하는 방안으로 청년동맹 지

부를 괴산 전 지역에 설립하는 것이었다. 괴산청년동맹 지부의 설립은

산하 지역 동맹원들이 담당하였다. 연풍지부는 연풍에 거주하는 동맹

원 황인국, 조기현 등이 준비하여 연풍면 노동 야학부 강당에서 의장

조세현을 선출하며 지부를 설립하였는데, 괴산 청년동맹에서는 이덕용

이 취지 설명을 하였고, 박일양과 안호가 축사를 함께 했다.110)

문광면 대명리에서 지부준비에 분망한 가운데 18일 문광지부가 설

107) 동아일보 1928년 2월 9일.

108) 동아일보 1928년 3월 28일. 

109) 중외일보 1928년 4월 28일. 

110) 동아일보 1928년 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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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총회를 개최하고 임시의장 조종록의 사회로 의사를 진행할 때 박

일양의 취지 설명과 안철수의 축사가 있은 후 지부 세칙을 통과하고

결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피선된 위원은 위원장 조종록, 위

원 정명헌 외 1인이었다.111) 1929년 7월에는 증평지역에서도 청년동맹

지부 설립을 위한 7월 1일 설립준비를 마치고 3일 설립 총회를 가졌

다. 위원으로는 송영섭, 김사용, 양희득, 송경섭, 이인구, 박성학, 최평

국, 양원한, 최윤옥 등으로 정했다.112) 품성향상, 지식계발, 풍속개량의

계몽적 성격으로 시작한 청천청년회에서도 1927년에 들어와 혁신총회

를 개최하여 새로운 부흥을 꾀하였다.113) 청천청년회에서는 이좌승이

중심이 되어 1927년 12월 19일 시민대회를 열고 재만 동포옹호동맹을

결성하기도 하였다.114)

한편 괴산청년동맹은 신간회 지회를 중요시 하여 지회 설립이 충북

전 지역에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충북지역민의 전폭적인 지

원과 호응을 얻기 위하여 충북 사회운동자 간담회를 개최하기도 하였

다.115)

영동지역에서는 七月會를 조직하며 청년회를 탈퇴했던 혁신청년들

이 다시 청년회에 가입하게 되면서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칠월회를 설립했던 장준 등 혁신청년들은 사회주의 사상에 입각한 청

년회운동을 실천하고자 청년회에 재가입하여 영동청년회의 변화를 추

진했다.

청년회는 청년총동맹의 지령에 따라 칠월회 설립에 참여했던 혁신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 자기 활동 지역 내에 청년회를 설립하였다. 그

결과 황간, 영동, 용화 등의 지역 청년회가 설립되었다116). 그리고 그

청년회들은 청총의 명령에 따를 그들 청년회의 강령에 반영하였다. 아

111) 동아일보 1928년 2월 25일.

112) 중외일보 1929년 7월 1일.

113) 동아일보 1927년 3월 9일.

114) 동아일보 1927년 12월 19일.

115) 동아일보 1928년 1월 9일.

116) ｢장준 외 10인 판결문｣, 형공제269호, 1933년 6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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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는 양강청년회가 채택한 강령의 내용이다.

1. 아등은 사회진화의 필연적 법칙에 의하여 眞善 眞美한

합리적 사회의 건설을 촉진함

2. 아등은 현하 대중의 당면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

력함

3. 아등은 상호부조의 원칙에 기하여 사회생활에 필요한 교

양과 훈련을 기함117)

이처럼 영동지역 청년회는 대중의 이익을 위한 단체임을 확실히 보

여주었다. 이후 영동청년회는 조선청년총동맹 신강령의 지시에 충실히

단일노선으로 청년회를 유지하기 위하여 그동안 각기 활동하던 영동,

황간, 용화청년회 및 영동노동회가 연합하여 영동청년총동맹을 조직하

였다.118)

그리고 영동청년동맹은 첫 사업으로 청맹 산하 지역청년 대중들에게

사회주의 사상을 주입하기 위하여 노동야학을 개설하기 시작하였다.

117) 조선일보 1926년 3월 24일.

118) 池中世, 1946, 朝鮮思想犯檢擧實話集, 신광출판사, 8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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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야학 명칭 인원 운영자

영동청년회 계산여자 야학 10 김태수, 김두수, 이관식

영동노동청년회 영동노동 야학 30 상동

노순명 묘동 야학 20

양강청년회 묘동노동 야학 50 장준, 장철

양강구세군 양형노동 야학 35 상동

용화청년회 노동 야학 35

황간청년회 황간노동 야학 36 최판흥, 추교경, 장하진

소열 ? 노동 야학 10

가동리 가무노동 야학 40

<표 14> 충북 영동군 노동야학 상황(1926)

자료: 중외일보 1926년 12월 26일 ; 장준 외 6인 판결문 , 형공

제125호, 1928.

그러나 영동청년연맹은 장준을 비롯한 중요 간부들이 제2차 공산당

사건과 관련 혐의로 1927년 구속됨으로써 흐지부지되어 버렸다.119)

영동지역의 청년회운동은 그들이 1928년 6월 무죄로 풀려나와 다시

활동하면서 재개되었다. 영동지역 혁신청년들은 1929년 1월 그동안 침

체되어 있던 영동지역의 청년회운동을 다시 활성화시키기 위해 어떻

게 전개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할 목적으로 사회운동자간친회를 개최

했다.120)

이 사회운동자간친회 이후 영동청년동맹이 설립되었다. 영동청년회

원들은 1929년 2월 기존의 면단위 조직체계를 변경시켜 군단일의 청

년동맹을 조직했다.121) 그 후 야학 개설, 토론회 개최, 한재구제 연주

회 개최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다.122)

119) ｢장준 외 6인 판결문｣, 형공제125호, 1928.

120) 조선일보 1929년 1월 14일.

121) 중외일보 1929년 2월 19일.

122) 중외일보 1927년 2월 10일, 2월 27일, 5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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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년 4월 30일 제3회 정기대회를 통해 영동청년동맹은 그 모습을

새롭게 했다. 제3회 정기대회에서는 기존의 기본사업 방향 외에 ‘노동,

농민, 신간회, 여성, 소년 등의 일반운동을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와 노동야학 부흥의 건과 더불어 전군노동야학연합체 설치,

지부설치 등 다양한 문제를 제기하였다.123) 그러나 일제의 방해와 책

동은 청년동맹의 활동을 방해했다.

1927년에 들어오자, 청년회연합회 활동 이후 특별한 활동을 보이지

않던 청주청년회에도 김옥, 김한, 이종호 등 혁신청년들이 청주청년회

에 가입하면서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일어났다.

그들은 청주청년회의 정기총회를 통해서 현재 청년회의 상태는 “사

회사업은 고사하고 회체모습 유지방침이 묘연하다”고 개탄한 뒤, 기존

의 간부들을 성적부진에 대한 책임으로 총사퇴시켰다.124) 이렇게 세대

교체를 이룬 청주청년회의 부흥을 꾀하며 장래의 유지방침을 정하고

그런 내용을 담은 신강령을 발표하였다.

1. 오등은 신사회를 건설하자.

2. 오등은 견실한 사회의 이익을 돈독키 위하여 투쟁하자.

3. 오등은 우리들의 일은 우리 힘으로 하자.125)

청주청년회는 새롭게 변화된 청년회의 활동을 알리고 홍보하기 위

하여 월 2회씩 간행하는 湖聲이라는 기관지를 발행하기도 하며,126)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청주청년회는 1929년 2월 정기대회를 통하여 노동야학과 신간회 설

립 유지 방침을 논의했다.127) 이후 청주청년회는 신간회 청주지회와

123) 중외일보 1930년 5월 3일.

124) 중외일보 1927년 8월 27일. 湖聲은 창간호의 발행도 당국의 검열

로 압수당하고, 2호도 많은 부분이 삭제되었다. 그  이후 또 다른 발행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125) 중외일보 1927년 1월 9일.

126) 동아일보 1927년 8월 8일.

127) 동아일보 1927년 6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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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하여 청년운동을 전개하며 청주에 설립된 다른 부문 단체들과도

연대 방향을 모색하였다.128)

단체명 설립시기 회장 창립 회원 현재 회원

신간회 청주지회 1927. 12. 23 결원 83 157

청주청년회 1921. 1 김태희 120 126

율량농촌청년회 1928. 7. 7 곽흥원 50 50

산동청년회 1927. 5. 10 신건우 43 43

기독청년회 1921. 6. 13 최창남 28 28

흑방실업청년회 1925. 이종찬 23 28

<표 15> 청주 지역 사회운동단체(1929년)

자료: 동아일보 1929년 1월 10일.

그리하여 기독청년회와 연합하여 강좌회를 주도하고, 역시 청주지역

의 청년회도 기자단이 중심을 이루었으므로 청주에도 기우회를 조직

하며 그들의 활동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또한 노동자 농민문제해결

을 위해 소비조합 설치, 借家賃引下運動 등을 추진하였다.

충주청년회는 1929년에 이르러서야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일어났다.

사실 충주청년회는 혁신적인 청년들이 전조선청년당대회에 참석하거

나, 이선규, 황상일 등이 노동대회가 개최될 때(1924년 4월 15일) 충북

지역을 대표로 참석하고,129) 1924년 4월 18일에는 이선규, 황상일은

다시 조선노농총동맹 발기대회 참여하고,130) 청년동맹에도 가입하며

청년회의 변화를 모색하였었다.131) 그러나 혁신청년들이 청년회를 장

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새로운 변화를 이루지 못하고 청년회는 유야무

야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128) 중외일보 1928년 4월 28일.     

129) ｢朝鮮勞動大會ノ件｣, 京鍾警高秘第4260-5號, 1924년 4월 15일.

130) ｢朝鮮勞農總同盟發起會ノ件｣, 京鍾警高秘第4409-3號, 1924년 4월 18일. 

131) ｢朝鮮勞農總同盟發起會ノ件｣, 京鍾警高秘第3989號, 1924년 4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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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1929년 청주로 유학하여 청주청년회와 지회에서 활동하던

김석이 충주청년회에 전입하면서 새로운 변화를 주도했던 것이다. 충

주 청년회에서도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종래의 일인 회장제를 폐지하

고 집행위원제로 변경하며 혁신을 꾀하며, 충주청년회에서는 지난 10

일 청년회 사무소에서 간사회를 개최하고 좌기 사항을 토의하였다. 토

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회무정리의 건

2. 소년현상 토론회 개최의 건

3. 임시총회 개최의 건

4. 회관 건축 의연금에 관한 건

5. 기타사항

이 토의에서 충주청년회는 1929년 이전의 활동이 계몽적 사회활동

과 지역적인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이젠 이것을 극복하고

정치적인 문제나 다른 사회, 청년 농민 단체 등과 연대해야 함을 강조

하였다.

충주청년회는 다른 청년회가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신간회 충주지

회를 설립하고, 지회와 함께 청년회운동을 함께 하고자 하였다. 또한

사회단체와의 연대를 모색하며 충주형평사의 임시총회에 신간회의 황

상일, 충주청년회의 이선규, 이영 등이 참가하여 이영은 ‘신간회 대 형

평운동’이란 제목으로 강연을 하여 큰 환영을 받기도 하였다.

진천지역에서는 1922년대 초 진천청년회가 조직된 이후 지역 사회

운동을 이끌어 나갔다. 진천청년회는 당시 유행하던 노동야학을 비롯

한 이른바 계몽운동을 운영하자 경찰이 금지하였다.132) 그러나 청년회

는 이에 굴하지 않고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해 오면서, 1928년 진천청

년회가 중심이 되어 신간회 진천지회를 설립하였다. 진천청년회는 진

천지회와 함께 지속적으로 1928년 4월 동아일보, 조선일보 후원으

132) 동아일보 1928년 4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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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동아일보 8주년을 기념하여 청년회를 이끌던 박종영의 사회로 강

연회를 개최하고 연사 제씨의 열렬한 웅변으로 진행 중 본보 지국장

김예환의 강연에 이르러 임석경관으로부터 강연중지를 당하고 성황리

에 폐회하였다. 강연주제는 문맹퇴치-권태호․강태원․김예환이, 자산

등단은 남장우가 하였다.133) 이렇게 청년회와 신간지회의 발전을 도모

했다. 그러나 1928년 6월 진천청년회 제10회 청총을 개최했는데 경과

보고에서도 모든 것이 완비되지 못한 상태여서 경과보고도 불가능 했

고, 협의사항에서 여러 가지를 협의하고 새롭게 임원진을 선출하기는

하였지만 청년회가 제대로 유지되지 못했다.134) 또한 청년회를 이끌던

조선일보 지국장이며 청년회장이었던 강태원 등이 청년회관을 이용
하여 기자단 위로 기생연주회를 개최하였다.135)

진천청년회에서는 청년회 정기총회를 통해서 현임원이 모두 사퇴하

고 불량회원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강태원 등을 제명시켰는데 이를 통

해서 청년회와 기자단, 그리고 신간회 사이는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사

이가 되지 못했다. 그러나 그 후 동경에 갔다 돌아온 이규석이 진천에

서 제활동에 다시 노력을 하자 당국에서는 다시 주목하다가 요리집에

서 취중 발언을 문제시하여 진천에서 이규석을 검거하고 불경죄로 2

년을 선고하였으나 결국 1년 언도를 받았다.136) 이렇게 이규석은 청총

에 참여하면서 이를 진천지역에 적용시켜보려고 하였지만 경찰에 의

해서 근본적으로 그 활동이 차단되었다. 이후 진천지역의 가자들은 진

천 청년회장이었던 한상혁, 부회장 박화서, 총무 이정희 등이 출석치

않은 상태에서 기생 연주회 사건의 책임으로 회장 한상혁은 사건의

책임으로 사표를 제출하고 회의 신분을 제명시켰다.137)

그 후 진천지역에서도 진천신간회를 주도하던 언론기관의 단결을

보이지 않다가 언론기관 관계자의 친선을 도모하고 단체행동을 하기

133) 동아일보 1928년 4월 4일.

134) 중외일보 1928년 6월 4일.

135) 중외일보 1929년 6월 7일.

136) 동아일보 1930년 11월 25일.

137) 중외일보 1929년 6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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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동아일보, 조선일보 양 지국기자로서 기자단을 조직하고

집행위원장 박성희, 집행위원으로 방인희, 안기필, 박장희로 정했다.138)

진천지역에서는 괴산청년회가 주최가 되어 실시한 충북사회 운동자

간담회에 참석하고 나서 자체적으로 진천청년회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나서 활동 강령을 결정하였다.

1. 청년운동의 건

2. 신간회 지회설치의 건

3. 소작운동의 건

4. 농민운동의 건

5. 형평운동의 건

6. 사회운동의 건

즉 진천청년회는 청년운동에 관한 사항부터 농민운동, 형평운동 등

제반 사회운동에 대한 결의를 다졌다.

1930년 2월 28일 진천 기청은 혁신총회를 열고, 1930년 11월 14일에

는 진천기청이 토론회를 주도하기도 하였다.139) 1930년에는 진천 청년

회에서도 혁신총회를 통하여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가운데 건물과 간

판만 유지되었던 침체된 상태에서 방황하여 오던 중 이를 유감으로

생각한 몇몇 청년들이 부흥시키고자 혁신총회를 개최하여 많은 사람

들이 참석하였다.140)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충북지역 청년회를 이끌던 혁신청년들은

대부분 당지역의 기자로 활동하거나 전직 기자출신인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그들은 충남북 지역 신문 기자들이 조직한 호서기자단을 청년

회운동과 연계시켜 활동 하였다.

호서기자단은 1925년 4월 조치원에 거주하는 동아일보 조치원지
국 기자인 맹의섭․전병수가 경성 천도교 강당에서 열린 ‘전선기자대

138) 동아일보 1929년 9월 22일.

139) 동아일보 1930년 11월 14일.  
140) 중외일보 1930년 5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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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에 참가한 것을 계기로 충남북지역을 아우르는 기자단을 조직하기

로 발기하자, 충북지역에서는 기자단을 결성하기 위하여 집행위원회를

결성하기도 하였다.

창립일에는 맹의섭, 최영준, 성낙훈, 양희득, 구연달, 박원식, 정국래,

이화송, 금홍, 노덕호, 배성달, 김극수, 정형택, 엄혁, 김동환, 안석응,

오언영, 박완서, 박원식, 노서호, 정순택, 홍찬섭, 성낙훈, 조기형, 이종

만, 이동욱, 맹의섭, 최영준, 김극수, 정국래, 윤귀영, 전근각, 이복재 등

충남북지역에서 활동하는 혁신적인 기자들이 대회에 참석하였다.141)

호서기자단은 처음 본부를 대전에 두었으나 1926년 11월 공주에서

개최된 제2회 대회에서 교통편의를 이유로 본부를 조치원으로 옮기고

조직의 명칭도 호서기자동맹으로 변경하였다. 정기 간담회에서 호서기

자단은 기자 중심의 사회운동단체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아래는

간담회 내용이다.

1. 언론의 권위를 시키기 위하여 우선 우리들의 친선과 협

동을 통하여 조선민족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관의

발전과 그 권위를 신장시키는데 노력하고

2. 언론, 집회, 결사에 대한 구속 철폐와 아울러 신문 및

기타 출판물에 관한 법규의근본적 개선을 요구하며

3. 민중운동에 대해서는 민중운동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지

면을 넓게 하여 본도 제공을 공정 신속하게 하기로 하며

4. 지방문화에 대해서는 문화사업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

기 위하여 여론을 환기하며

5. 농촌문제에 대해서는 농촌생활을 불안하게 하는 원인과

현상을 조사, 적발하여 그것을 개선하도록 일반 여론을 환기

시키며

6. 사회에 대해서는 사회상을 해부하고 적극적으로 강한

것을 누르고 약한 것을 돕기로 한다.142)

141) 중외일보 1927년 11월 27일. 

142) 동아일보 1926년 11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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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호서기자단은 언론기관으로써 뿐만 아니라 사회운동단체로

서 활동하기를 자처하였던 것이다. 충남북지역의 청년운동가들은 동
아일보, 조선일보, 시대일보 등 신문지국을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각 지방의 운동 상황을 파악하고 운동방침을 논의하거나 직접 지역운

동을 이끌어 가는데 호서기자단을 활용해 나갔던 것이다.

2. 신간회 지회 설립 운동

비타협적인 민족주의자들과 사회주의세력이 민족협동전선으로 1927

년 2월 17일 서울에 중앙본부 신간회가 창립되었다.143)

충북지역 청년회들은 신간회가 조선민족의 이익을 도모하는 민족운

동을 하고자 조직된 결사라고 인식하고,144) 정우회 선언을 전격 수용

하면서 민족협동전선으로 조직되는 신간회를 창립하고자 하였다.

괴산청년회는 신간회지회의 설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1927년 10월

30일, 괴산지회 설립준비위원으로 안철수, 김승환, 김용응, 정진석 외 3

인으로 정하고145) 분망하게 준비를 마쳐 11월 26일 드디어 설립대회

를 개최하였다. 그 광경을 매일신보는 아래와 같이 보도하였다.

회관입구에는 一大松門으로서 장식하고 1,000여 명이 입장

한 가운데 경성본부에서 온 홍명희, 이관용, 송내호, 김무삼

제씨를 맞이하여 개회한 후 임시 집행부 선정에 정진석씨가

임시 의장, 안철수, 김순기 양씨가 서기로 피선되어 안철수씨

의 회록낭독과 경과보고가 있고서 본부 이관용씨의 취지 설

명이 있은 후 각처에서 보낸 축전문을 낭송한 후 본부 송내

호, 경성지회 김무삼, 호서기자단 노서호, 청주 신영우 제씨의

축사가 있었으며 지회 세칙 통과 후 임원 선거가 있은 후 기

타협의 함에 이르러 27일 개최되는 충북운동가간담회를 후원

143) 이균영, 1993, 신간회 연구, 역사비평사, 102쪽.

144) ｢안철수 외 1인 판결문｣, 刑控第422號, 1929년 2월 8일.

145) 조선일보 1927년 1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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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로 기타는 일체 간담회에 일임하기로 한 후 3시에 만세

삼창으로 폐회하였다.

이때 괴산지회 임원으로 선출된 이들은 아래와 같다.

회장: 김용응

부회장: 정진석

서무부 총무간사: 김태웅

상무간사: 김순기

재무부 총무간사: 임원상

상무간사: 이재화

정치문화부 총무간사: 김순화, 상무간사: 박일양

조사연구부 총무간사: 신연우, 상무간사: 경기홍

선전조직부 총무간사: 안철수, 상무간사: 김용원

간사: 유정규, 이덕용, 박창희, 이연배, 안성원146)

12월 청주지역에서도 청주청년회의 신영우, 구연달 외 유지 제씨로

부터 오랫동안 동지를 규합하며 11월 24일 발기준비회를 거쳐147) 12

월 22일 설립대회를 개최하였다. 임시의장 김태희의 사회로 신입회원

의 보고를 필두로 취지설명, 세칙통과 임원선거 등을 순서대로 행하고,

지회장 손현수의 사회 하에 축전문을 낭송하였으며, 내빈으로 외부 박

의병, 김무삼, 재만동포옹호회장대표 정헌태 외 괴산신간회 대표 제씨

의 축사가 있은 후 오후 1시에 만세삼창으로 폐회하였다. 이때 토의

사항으로는 많은 문제들을 언급하였지만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회관문제에 관한 건

2. 회원 모집 건

3. 회원 교양문제의 건

4. 일반정세 조사 건

146) 매일신보 1927년 12월 1일.

147) 매일신보 1927년 11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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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도내 각 군 지회 설립 촉성 건

6. 청년 문제의 건

7. 농민 문제의 건

8. 재만동포 옹호문제의 건- 논의가 금지되었음

청주지회 청립대회에 참석했던 본부 임원들은 과거, 현재, 미래

(홍기문), 단일조직의 이론적 근거 (정헌태), 신간회의 역사적 임무

(박의양), 무엇을 할 것인가? (김무삼) 등의 의미심장한 연설도 함께

했다.

청주지회가 설립된 12월 음성지회가 설립되었고,148) 1928년 2월에는

진천, 충주지회가 설립되었다. 그러나 영동에서는 1927년 6월 설립준

비위원회가 개최되고 준비위원회가 정해졌다가 일제의 방해로 설립되

지 못했다.149) 1930년 1월 3일 준비위원회가 다시 열렸고,150) 같은 해

2월 20일이 설립일로 결정되었으나, 설립대회가 경찰에 의해 금지되

어151) 결국 신간회 영동지회는 설립되지 못했다.

자료: 新幹會代表會員選擧狀況ニ關スル件 , 京鍾警高秘第14794號, 1930

년 ; 新幹會本部ノ直屬會員狀況ニ關スル件 , 京鍾警高秘第14906號, 1930년.

148) ｢新幹會本部總務幹事會ノ件｣, 경종경고비제14148호, 1927년 12월 13일.

149) 조선일보 1927년 6월 21일.

150) 조선일보 1930년 1월 7일.

151) 이균영, 1993, 앞의 책, 역사비평사, 251~253쪽.

지역 설립 년.월.일 지회장 대표 회원 후보 회원수 회원수

괴산 1927. 11. 16 김용응 이덕용 박일양 98

청주 1927. 12. 22 손현수 윤태용 51 117

충주 1928. 2. 9 한인석 김석 3 43

진천 1928. 2. 16 안석응 한상혁 안순현 89

음성 1928. 2. 21 양준성 차윤희 장동윤 31 74

영동 1927. 6. 21 장준 39

제천 19

<표 16> 충북지역 신간회 지회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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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1927년 말부터 1928년 초까지 충북지역의 10개 군 지역 중

에서 7곳에서 신간회 지회가 설립되었다.

신간회 괴산지회장인 김용응은 괴산 소수면민으로 재력가의 후예로

지역유지로서 명망이 높았으며,152) 일찍이 사회운동에 관심이 많아 조

선사회운동자동맹 발기인 겸 준비위원으로도 활동하며 사회주의적 민

족운동에 지대한 관심을 보였었다.

청주지회장인 손현수는 외국어학교를 졸업하고 1913년 충북 보은군

수로 부임하여 1922년까지 재직하던 관료출신 청주지역 유지였다.153)

충주지회장인 한인석은 충주지국 중외일보 신문기자이었으며.154) 음
성지회장인 양준성은 음성 천도교지부를 이끌던 지역 유지이었고,155)

진천지회장인 안석응은 당지 동아일보 신문기자였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지회를 이끌어 가는 대표회원 및 후보위원들인

이덕용, 윤태용, 김석, 한상혁, 차윤희 등은 해당 지역 신문기자 출신으

로 당지 청년회의 전환을 주도했던 혁신청년들이었다.

이렇게 설립된 신간회 지회들은 청년회와 연계하여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갔다.156)

152) 매일신보 1917년 4월 12일. 

153) 천야행무, 1923, 충북산업지, 일동인쇄주식회사, 198쪽 ; 조선총독

부 및 소속관서 직원록, 1922년판.

154) 중외일보 1930년 3월 29일.

155) ｢天道敎人大會ニ關スル件｣, 경종경고비제9124호-2, 1925년 8월 16일.

156) 신간회의 활동을 조선총독부에서는 크게 총독정치의 비방하는 것으로 

1. 집회, 기타에서의 민족해방, 2. 신사회 건설, 3. 제국주의 전쟁 반대, 

4. 약소민족의 국제적 단결, 5. 소비에트 연방 옹호, 6. 중국혁명 성원, 7.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획득, 8. 교육 산업정책의 반대, 9. 공과금의 반대, 

10. 각종 지방시설의 논의, 11. 학생선동으로 동맹 휴교, 12. 불온문서 살

포로 민중 선동, 13. 지방에 안녕을 저해하는 불온단체로 파악한다(朝鮮

總督府警務局, 治安狀況, 1927, 19~20쪽) ; 그러나 이균영은 신간지회 

입장에서 추진한 활동은 크게 사회적, 정치적 활동으로 분류하고 사회적 

활동은 ①계몽운동, ②일종의 생활, ③생존권수호운동으로 분류하고 계몽

운동의 내용 가운데 가장 흔한 것이 웅변대회와 연설회 등으로 보았다. 

따라서 연설회의 주제는 신간회를 선전하고 신간회를 통하여 단결을 이루

려는 목적이 대부분이었다. 야학을 운영하는 것도 대표적인 방법이다. 또

한 일종의 생활, 생존권 수호운동도 중요한 사회적 운동이었다. 그중에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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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광주학생운동 동참 운동
1929년 11월 3일 광주지역에서 광주학생운동이 발발하였다. 학생운

동의 여파는 곧 전국적으로 확산되었고 서울에서 학생운동을 전개하

던 학생들은 “신간회와 청총에 민족적 환기를 호소하자”라고 하며 간

절하게 신간회나 청총이 합류 해주기를 요구했다. 이에 신간회나 청총

에서도 이 운동을 민족적 운동으로 전환시키려 전국의 지회들이 함께

참여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신간회는 “본부와 동일하게 행동하라!”,

“본부와 함께 곧 행동으로!” 등의 지령을 발송하며, 지방 지회들의 운

동 동참을 독려하였다.157)

그러나 일제는 촉각을 곤두세우며 “신간회를 중심으로 한 주의자들

의 일제 검거를 하며 신간회 본부 비밀지령을 우송한 것은 수배하고,

지방 지회 간부 기타 주의자들의 동정을 엄밀하게 조사한 결과 12월

13일 정오에 광주, 청주, 충주, 진천, 괴산, 예산, 장성, 대구, 안동, 김

천 등 19개 지회에 지령서를 송달 전에 발견하여 압수하고 계속 주의

자는 민중들이 더 나은 경제생활 영위를 위한 방편과 관계되는 것이며, 

후자는 가진 계층, 계급으로부터 생존에 관계되는 권리를 확보하려는 운

동으로 보았다. 그리고 생활수호운동으로 가장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소비조합의 설치, 차가문제 논의도 중요한 이 분야의 한 가지 사업이었다. 

생존권수호운동은 반제운동으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띠었으며 대부분이 농

민, 노동운동 및 사상운동과 신간회 운동이 결합된 형태였다. 농민의 소작

료와 소작권 보호 문제에 대한 개입이 가장 일반적인 모습으로 나타났다

고 포괄적으로 보며, 정치적 활동이란 식민지 조선에서의 정치적 활동이

란 엄격한 의미에서 가능한 것이 아니었지만. 정우회선언에서 ‘정치적 투

쟁’선언에 있었던 이후 이 용어는 흔하게 사용되는데 정치적 투쟁이란 첫

째 억압과 착취를 벗어나려는 자유에 대한 생생한 요구, 둘째 민족문제로 

포괄 될 수 있다. 정치문제에 대한 정책안으로 언론 출판 집회의 자유에 

대한 요구였다. 각종 자유에 대한 요구는 자연히 그것을 억압하는 법률의 

철폐와 관계되는 것이었다. 단결권, 파업권보장, 8시간 노동제 실시, 소년, 

부인의 야간 노동과 갱내노동운동 금지, 등에 대한 요구 역시 정치적 차

원에서 해결될 문제였다. 한편 조선인 차별 문제, 군대 주둔 반대, 조선인 

본위의 교육과 조선어 사용, 등은 한층 민족문제에 접근한 정책안이라고 

보았다(이균영, 1992, 앞 책, 참조).

157) 이준식, 2000, ｢광주학생운동과 민족운동세력｣, 광주학생운동연구, 
아세아문화사, 168~20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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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 있다.”며 광주학생운동에 동참을 호소하는 지령문을 압수하고158)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갔다.

그리하여 지역청년회와 신간회 지회는 광주학생운동에 동참할 수

없었다. 이에 대하여 경찰은 “광주학생사건 발생 이후 도내 각 학교에

는 하등의 조짐이 없었다.”라고 자신감 있게 표현했다. 1930년에 이르

러 충북지역에서도 청년단체의 지도를 받는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광

주학생운동이 동참하기 시작하였다. 충북지역 동참 사례는 아래와 같

다.

사례-1) 1930년 1월 21일, 청주 공립고등보통학교 3년생 이

하 전학생 200여 명이 대열을 이루고 교외로 탈출하여 농업

학교 학생 60～70명과 합류하여 시내와 무심천 등지에서 “조

선정신의 소유한 자는 백의혼을 감싸는 검은 구름을 격파하

고 광명자유의 길을 밟고 용감히 전쟁으로 나아가자!, 확고히

저항하자!”, “조선민족은 자각하고 2천만 동포의 자유를 구하

자! 만세! 만세!” 등의 내용을 담은 삐라 200여 매를 배포하

며 독립만세를 부르며 만세운동을 시작하였다.159)

사례-2) 이 만세운동에 참여했던 괴산 청천공립보통학교 4

년생 급장 우병철(21세)이 같은 학교생인 김세열에게 권유를

받아 1월 24일 학교 내에서 다른 생도들과 함께 25일 시일을

이용하여 불온한 삐라를 유포하고 군중을 선동하기 위해 삐

라를 제작하였다. 그들은 1월 25일 괴산군 청천면 시장에서

장날을 이용하여 괴산공립학교 보통학생 6년생 조태용 외 5

명이 공모하여 “조선학생 만세!”등을 기재한 불온 인쇄물을

살포하고 시위를 나설 계획 중인 것을 관할서에서 발견하였

다. 26일 야간 취조에서 이미 제작하여 갖고 있던 “조선학생

만세!” 등의 인쇄물 170매를 압수하였다.160)

사례-3) 1월 27일 괴산 공보 학생들이 만세시위를 계획한

158) 조선총독부경무국, 1979, 앞의 책, 풍매사,  68쪽. 

159) 朝鮮總督府警務局, 1930, 朝鮮の治安狀況, 89~90쪽.

160) 朝鮮總督府警務局, 1979, 光州抗日學生事件資料, 風媒社, 17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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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정보를 입수한 일본 경찰 10여 명이 이날 학교를 포위

하고 등교하는 학생들을 일일이 수색하여 5학년생인 조태용

이 지니고 있던 붉은 잉크로 쓴 격문 100여 매를 압수하고

검속하였다. 일경은 28일에도 계속 검색하여 신창범 등 7명을

체포하였다. 이때 여기에 참여한 권한성, 임현상 2명은 괴산

보성의숙 졸업생으로서 배후에 같은 학교 경영자인 괴산지회

집행위원 안철수 일파의 책동으로 의심하면서 바로 내사하였

다. 그 결과 1월 29일 엄중한 경계를 가하며 권한성 외 2명을

구류처분 하였다.161)

사례-4) 2월 7일에는 충주 대소원보통학교에서 6학년 18명,

3․5학년 9명, 총합 27명이 그곳의 시장에서 만세시위를 주도

하였다. 그 후 다시 청주, 괴산 등지에서 다시 삐라를 배포하

는 사건이 발생하여 도내 전체에 파급되었고,162) 이 사건으로

동아일보 분국기자 충주지회 간부인 박의양은 사회주의자

로 지목 받으며 시위 선동죄로 구류처분을 받았다.163)

사례-5) 2월 10일에는 음성에서도 음성공립보통학교 5학년

생인 박승원 외 6명은 장날을 기해서 독립만세를 부르기로

비밀리 약속하였으나 경찰에 발각되어 실패하고 말았다. 2월

16일 음성의 무극 공립보통학교 학생들의 불온기획을 탐지하

고 그 6명을 조사한 결과 이 모두는 경성고학생이라고 말하

는 서상순이 후원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렇게 1930년에 들어와 청주지역을 시작으로 청년회 활동이 활발

한 지역을 중심으로 학생들의 만세시위가 끊이지 않았다.

그러자 일제는 이러한 시위의 주도 혐의를 신간회나 청총의 지도를

받는 청년회 두고 무리하게 내사하여 괴산지역에서는 혐의를 발견할

수 없자, 안철수의 지도를 받는 학생들을 구류처분했고, 충주지역에서

161) 朝鮮總督府警務局, 1979, 光州抗日學生事件資料, 風媒社, 178쪽. 

162) 朝鮮總督府警務局, 1930, 朝鮮の治安狀況, 89~90쪽.

163) 조선일보 1930년 1월 20일. 박의양은 동아일보 충주지국 대소원

분국 총무 겸 기자였다(동아일보 1930년 2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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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충주지회의 박의양을 지목하며 시위선동죄로 구류처분을 내리기도

했던 것이다.

Ⅴ. 맺음말

앞에서 살펴본 1920년대 전반기부터 시작되어 1930년까지 충북지역

에서 전개된 청년운동의 전개 양상과 특징은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

다.

첫째, 1920년대에 들어와 충북지역의 민족주의적 성향을 갖는 유지

들과 신교육을 받은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 지역 청년회를 설립하였다.

그 청년회는 당시 시대적 조류를 따르는 문화운동의 실행기관을 자처

하며 품성향상, 신교육 보급과 풍속개량, 농촌개량 등의 목표를 실천

해 나갔다.

둘째, 그러나 곧 문화운동의 사조가 퇴색하면서 청년회의 성격이 분

화될 때 청주와 괴산 청년회에서는 민족적인 방향으로 청년회를 유지

해 보려했지만, 그 외의 대부분의 청년회는 새롭게 수용되는 사회주의

사상의 영향으로 서울청년회가 주도하는 각종 대회에 참여하였다.

셋째, 조선청년총동맹이 창립되면서 새로운 혁신청년들은 자신들이

주재하는 청년회의 성격 전환을 시도하는데 그러한 변화가 잘 나타난

지역은 대개 지역 활동가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벌인 영동, 괴산, 청주

지역 같은 곳이었다.

넷째, 대외적으로 서울파가 추진하는 조선사회단체중앙협의회에 참

여하거나 충남북 사회운동가들의 모임인 일선동맹에 참석하면서 전국

적 조직과 함께 연계하여 활동하려 하였다. 특히 청년총동맹의 신강령

의 영향으로 기존 청년회를 청년총동맹의 지부로 전환시키고 경제투

쟁을 정치투쟁으로 전환시키려 했지만 그런 노력으로 지부가 설치한

곳은 영동과 괴산지역뿐이었다.

다섯째, 혁신청년들이 청년회를 장악한 곳에서는 민족통일전선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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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는 방침에 따라 신간회를 창립하였다. 혁신청년들은 청년회와 신

간회를 연계시켜 활동하기 위하여 민족운동에서 소외되었던 민족주의

적 인사들을 영입하여 신간회의 지회장으로 하고 혁신청년들은 실무

를 장악하면서 신간회를 청년회 활동의 장으로 활용하였다.

여섯째, 청년회는 1929년 광주에서 광주학생운동이 발발하자, 신간

회와 연계하여 학생운동을 충북지역에도 확산시키고자 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계획이 일제의 방해로 실패로 돌아가자, 1930년 초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하는 것을 이용해서 학생 만세시위를 주도해 나갔다.

그러나 충북지역 청년운동은 많은 한계점을 노출시켰다. 첫째, 청

년회를 이끌어 가던 그 청년들은 대개 부르주아적인 신지식인들이었

기 때문에 철저히 농민이나 노동자 의식을 갖은 이들이 아니었다. 따

라서 80% 이상이 농민이고 아직 봉건적인 의식수준을 완전히 벗어나

지 못한 충북지역의 현실을 감안하지 못한 사회주의적 운동이었다.

둘째, 내부적으로 지역에 기반을 둔 혁신청년들은 지역사회에서 사

회운동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내부동력으로서 완전히 자리 잡지 못한

상태에서 민족운동을 제대로 이끌 수 없었고, 외부적으로는 일제의 집

요하고 강력한 지속적인 탄압이 작용한 결과, 민족운동을 표방하고는

있지만 어설픈 부르주아적인 운동이었기 때문에 민족운동 차원에서

전개하려던 사회운동은 역량부족과 일제의 탄압이라는 직․간접적인

물리력의 작용으로 큰 성과를 낼 수 없었다.

[논문접수 : 2015.10.31, 심사시작 : 2015.11.10, 심사완료 : 2015.11.20]

주제어 : 청년회, 조선청년총동맹, 호서기자단, 신간회,

광주학생운동, 혁명적 농민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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